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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14년 1월 2일과 3일,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로부터 긴박한 소식이 전해졌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최저임금 160달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의류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과 군의 진압 과정에서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총에 맞아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현지 인권, 노동단체에서 보내오는 

긴급 성명서나 외신 보도마다 ‘약진’이라는 한국 기업 이름이 거론되었다. 이후 

국제진상조사단이 결성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과와 경위를 파악하여 

사실확인이 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현지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로는 한국계 기업인 약진통상 앞에서 1월 2일 벌어진 시위 

진압에 인근 911공수여단이 투입되면서 1월 3일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발포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약진통상 앞 시위대 진압에 

군부대가 투입된 일과 관련, 1월 5일, 경향신문 등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잘 오지 않고 조업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가능한 인맥을 동원해 군부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부대가 

(보호) 임무와 다르게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160달러를 요구하며 맨 몸으로 거리로 나온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발포로 최소 5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유혈진압의 배후에 

한국 기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한국 인권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정확한 상황 파악에 분주한 사이, 1월 5일에는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국봉제협회 관계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야당 

대표 및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송은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GMAC)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는 보도에 다시 한 번 한국 시민사회는 이제는 70~80년대의 

노동착취와 유혈진압에 이어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소송 관행까지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느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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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대응

이와 함께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주 캄보디아 한인회 홈페이지와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들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던 2013년 12월 30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한인회 

홈페이지에 “최근 캄보디아 시위 확산과 관련하여 대사관이 취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 하에 캄보디아 정부 고위 당국자 및 야당 

등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실었다. 

이어서 1월 6일에는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에 ‘치안정보(10)’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바로 이 글에서 “사태발생 초기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조속한 업계 정상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대사명의 

서한을 훈센총리에게 발송하였으며, 총리에게 일일보고를 하는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접촉하여 현 상황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미치는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재국 정부당국이 금번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대목과 “실질적인 조치로는 군 및 경찰당국과 우리 업체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는 바, 특히 수경사령부에 우리 업체와 동반 방문하여 

실상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방화나 약탈에 대비하여 군이 카나디아 공단 

내 기업 중 우리 업체에 대해서만 직접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문제가 되었다. 훈센총리나 야당 대표, 내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외교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주재 대사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라 하더라도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접촉한 것이나 수경사령부에 직접 보호조치를 

요청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이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였음에도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은 

사망 노동자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조치를 

통해 “주재국 정부당국이 금번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적었던 것이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이 게시물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온라인과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거세지자 1월 8일, 대사관은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총기까지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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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폭력진압의 배후에 한국 대사관과 기업이 있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된 상태였다.

한국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 앞, 외무부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캄보디아 당국의 책임과 함께 한국 측 연루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약진통상 측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한국 외교부 등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도 발송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고 국제진상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던 의혹 중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우선 초창기 국내에서는 1월 2일과 1월 3일의 시위 현장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일과 3일의 상황을 혼동한 면이 

있었다. 즉 사망자가 발생한 1월 3일의 시위는 약진통상 앞이 아니라는 사실과 1월 2일 

진압에 동원된 부대는 약진통상과 이웃하고 있는 911공수여단이지만 1월 3일 시위대에 

발포한 부대는 경찰과 헌병이라는 사실 등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두 사건 현장과 진압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진상조사단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약진통상 앞 시위대 진압에 군부대가 동원이 되었고, 이 군부대 역시 발포만 

하지 않았을 뿐 AK-47 소총, 쇠파이프, 진압봉, 새총 등으로 무장하고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약진통상 앞에서 10명의 시위대가 군부대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점, 약진통상과 군부대와의 결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수경사령부 등 캄보디아 군 당국을 

접촉해 이른바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쟁점들이었다.

이와 관련,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1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유혈시위사태,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반박문을 실었다. 무려 11개 항목에 걸친 반박 

내용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나 해석 문제라고 보더라도 “한국대사관은 

대테러부대를 접촉한 적이 없다”는 대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 대사관 

측은 “한국대사관은 대테러부대를 접촉한 적이 없다. 연말행사로 초청된 캄보디아 

고위인사중의 한 분이 여러 개 직함(대테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반부패청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찬 계기에 이 인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한국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테러위원회 상임위원 등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고위 인사는 옴 옌티엥(Om Yentieng) 선임장관으로 보인다. 또한 12월 30일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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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미루어볼 때 옴 옌티엥 선임장관이 김한수 대사가 주최한 

12월 27일의 한캄 의원친선협회 및 한캄 친선협회 인사 초청 만찬에 참가했고 이때 

대사가 그를 만났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접촉이 단순히 만찬을 계기로 

참석자들에게 의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 것뿐이라면 옴 옌티엥 

선임장관은 왜 “캄보디아 정부가 과거 폴포트 치하의 유혈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신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한 것일까(12월 30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 또한 그렇다면 한국 대사관은 이 정도 

의례적인 대화를 가지고 “총리에게 일일보고를 하는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접촉하여 현 

상황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미치는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다면서 “주재국 정부당국이 

금번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선전했다는 것인가. 

이 캄보디아 국가대테러위원회(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NCTC)는 훈센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으며 옴 예티엥 선임장관과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 중장이 실무를 맡고 있는 최고위급 기구이다. 또한 이 

기구 산하에는 여단급 직할부대인 국가대테러위원회 특수부대가 있으며 훈 마넷 

중장은 이 특수부대를 비롯하여 기타 캄보디아 특수부대의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사무처 직할로 

운용되는 이 최정예 특수부대는 미국, 호주, 한국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가대테러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 최고위 선에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부대까지 

둬서 마련된 기구인데 한국 대사가 이러한 ‘대테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한국 

업체의 시설과 교민 보호, 노동자 파업 해소를 요청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경찰에 전달했어야 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가대테러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만큼의 ‘테러리스트’ 관련 사안으로 분류 혹은 고려한 것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어떠한 그럴 듯한 정당성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월 7일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의 삼랭시 대표는 한국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전순옥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 대사관 측이 캄보디아 

정부에 “무력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진압하고 한국 

업체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 정말로 

무력 진압을 요청했는지, 실제 이 요청이 영향력이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가 발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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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된 것인지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물론 미 국무부에서도 한국 대사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설 정도로 

이번 의류 노동자 파업에 있어서 한국 대사관의 대응은 많은 의혹과 논란을 낳았으며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유혈진압에 대한 한국 대사관의 반응은 과연 외교관으로서, 

공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수십 명의 사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한 

이번 진압에 대해 다른 캄보디아 주재 외국 공관 및 외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유감을 표했으며 과잉진압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죽고 다치고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유감 표명조차도 한 적이 없다. 



Ⅲ

인권침해 악명 높은 911공수여단

약진통상과 911공수여단의 관계도 아직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국제진상조사단이 만난 약진통상 노동자, 911공수여단 전 부대원, 노조 관계자, 그리고 

캄보디아구국당 삼랭시 대표 등은 모두 일관되게 약진통상과 911공수여단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직접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권을 

연결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911공수여단의 차 페카데이(Chap Pheakadey) 

여단장이 약진통상의 지분 50%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캄보디아 사회에 유명하다. 실제로 차 페카데이 여단장은 “약진은 내 소유”라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약진통상 노동자들과 911공수여단 전 부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약진통상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원래 부대 소유 부지였기 때문에 2005년 처음 약진통상 캄보디아 

법인이 들어설 때부터 밀착 관계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약진 노동자들과 전 

부대원 모두 약진 공장과 부대 사이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약진 측에서 

부대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한다. 911공수여단의 전현직 간부가 때로 약진 

쪽으로 자리를 옮겨 물류창고 관리 등의 보직을 맡아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911공수여단 전 부대원은 심지어 약진의 경비는 모두 

911공수여단에서 맡고 있으며 경비 업무를 맡는 사병의 월급은 반은 회사 측에서, 

반은 군에서 나온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전에도 약진 공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911부대에서 투입되었지만 전에는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은 채 위압감을 

조성하는 정도였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2일이 

처음이라고 약진 노동자들은 말했다.

그런데 제1여단, 제70여단과 더불어 왕립 캄보디아 군총사령부 직속 예하 특수부대인 

911공수여단(911 Airborne Brigade)은 이전부터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은 부대이다. 

911공수여단이 거느리고 있는 7개 지부와 14개 대대 중 특히 대테러 14그룹은 

캄보디아 최초의 전문 대테러 부대로 유명하다. 여단장인 차 페카데이 본인을 비롯해 

부대 장병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육군특수부대 코파서스(Kopassus)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코파서스 부대 역시 인권침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011년 발표한 캄보디아 인권 보고서에서 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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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총리 경호부대(PMBU)와 70여단 등과 함께 911공수여단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11공수여단은 1997년 캄보디아국민당의 쿠데타 

당시 캄보디아민족통일전선(FUNCINPEC) 지휘부 고문 및 즉결 처형에 가담했으며, 

1998년 총선 이후 벌어진 야당 인사 및 재야 세력에 대한 임의구금, 폭력탄압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경 분쟁이나 대규모 지역 철거 

작전에도 투입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차 페카데이는 또한 부대 내에서 

휘하의 사병들에게도 폭력적인 독재자로 군림한다고 한다. 전 911 부대원은 부대 

내에서 무차별 폭력과 구금, 부당한 처벌이 횡행한다고 증언했다. 차 페카데이 여단장은 

2006년에는 재산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있던 사병 한 명을 한 달 이상 불법 구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처럼 911공수여단 부대와 여단장 차 페카데이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무수한 인권유린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차 페카데이는 훈센 총리의 가장 충실한 

최측근으로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해서 지금은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국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까지 하다. 

2014년 3월 20일 세계인권기구(World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WOHR) 

등 인권단체와 개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정부를 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및 기타 인권유린 혐의로 제소했다. 제소 이유 중에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의 추가기소 저지 등 크메르루즈 정권의 학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외에도 지난 1월 의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일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 고발장은 911공수여단의 활동을 명시하면서 차 패카데이 소장도 고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911공수여단을 비롯해 캄보디아의 여러 특수부대가 수많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인권단체들은 이들 부대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 해외 

군부대에 대한 미 국무부 및 국방부의 군사지원을 금지하는 법인 리히법(Leahy 

Law)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역시 911공수여단을 비롯해 캄보디아 군에 

대한 공적 원조 및 민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경우 딱히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군용품을 양도했다. 

2010년에는 항만경비정(YUB) 3척과 군용트럭, 공병장비 등 24종 223점을 양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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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군용차량 241대를 포함 불용 개인 장구류, 기동 공병 전산장비 등 총 

20종 8,743점을 양도했다. 최근 국제 인터넷 언론 글로벌포스트 지에서 한국 정부가 

훈센 총리의 총리 경호부대(PMBU)와 70여단의 공개 후원국이라면서 2011년 총리 

경호부대가 2800만 달러 상당의 기갑장비를 도입할 때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고 

보도했지만, 관련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911공수여단이 대우정밀에서 제작한 

K2와 K1A, K7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무기들이 어떤 경로로 

911공수여단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캄보디아 군과 헌병에 태권도, 

경호 교육 등은 물론 특수 훈련 교관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캄보디아 군 

훈련을 시작한 것은 특전사 출신으로 특전동지회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역임하기도 

한 전병만이라고 한다. 전병만의 활약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신동아 지와 2008년 

7월 29일 부산일보 등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 석촌호수 포장마차 철거, 서초동 꽃동네 철거, 대우중공업 농성 

해산, 현대중공업 농성 해산 등 우익테러 담당 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던 전병만은 

1995년부터 캄보디아 헌병 70여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후 총리 

경호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호교육, 캄보디아 특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수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911공수여단 역시 전병만과 그와 함께 하는 한국인 

교관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2000년, 한국인 교관 8명이 911공수여단 장교 10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레인저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섬에 가둬놓고 훈련시킨 

이 레인저교육에서는 기초체력이 약해 훈련을 이겨내지 못한 캄보디아 군인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1년 캄보디아 해군의 정예장교 252명을 선발해 3개월간 

실시한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수중폭파대) 프로그램의 교육대장과 

교관도 거의 대부분 전병만이 주선한 한국인들이었다. 부산일보 보도(2008년 7월 

29일자)에 따르면 전병만은 이후 캄보디아 군의 정예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7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경비업체 설립허가를 받아 CSC라는 대형 경호,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전병만이 

세웠다는 이 CSC가 바로 약진통상의 경호업체로 확인되었다. 전 911부대원의 

증언에 따른다면, 결국 911공수여단 부대원들이 CSC 직원의 형태로 약진통상의 

경호를 맡았다는 것이 되며, 이 경우 지난 1월 2일의 약진통상 앞 폭력진압의 책임은 

CSC에게도 있게 된다. 

현재 약진통상 측은 911공수여단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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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약진 측은 “2014.1.2. 경에 캄보디아의 저희 자회사 

주변에서 일어난 캄보디아 군대의 시위대 진압 사건과 저희는 물론 자회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위가 있던 기간 동안 자회사가 위치한 지역(특히 정문 

앞)에서 캄보디아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었고, 자회사와 인접하여 캄보디아 군대가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회사 등에서 캄보디아나 

한국 정부 기타 여하한 단체에 대하여도 시위와 관련하여 접촉하거나 어떤 요청을 한 

바가 없으며 전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진압활동에 따른 사안임을 명백히 하니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약진 노동자들과 당시 약진 공장 앞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르다. 약진 노동자들은 1월 2일 약진 사측에서 911공수여단 군인들을 공장 안으로 

데려왔다고 증언했다. 아침 9시경 5~60명의 군인들이 AK-47 소총, 쇠파이프, 새총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당시 약진 앞 시위에 참가했던 다른 

목격자도 군인들이 공장 안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한 오전에 연행된 노동자들은 

약진 공장을 가로질러 내부 출입문을 통해 군부대로 옮겨졌다고 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의 설명이나 약진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캄보디아 군대가 인접하여 주둔해 

있었고, 군부대의 통상적인 경계 업무의 일환이었다면 군인들이 약진 공장 내에서 나올 

이유도, 연행자를 약진 공장으로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또한 국제 인터넷 언론 글로벌포스트지는 약진의 한 캄보디아인 관리직원과의 

인터뷰를 인용, “공장 뒤에 군부대가 있고, (공장 내) 한 노동자가 병사를 알고 있어서 

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기사에서 캄보디아 왕립 헌병 대변인 

켕 티토(Kheng Tito) 준장도 “고위급에서 회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어떤 요청이나 제안이 있었을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었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적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데일리 지는 1월 3일자 기사에서 당시 약진통상 앞 진압 현장에 

911공수여단의 사령관이자 여단장의 조카인 차 소포른(Chap Sophorn)도 있었는데, 

왜 캄보디아 특수부대가 공격용 소총까지 들고 한국 소유 공장을 보호하는 이례적인 

조치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약진통상과 경호업체 CSC, 911공수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약진통상과 

경호업체 측에 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약진통상과 경호업체는 911공수여단의 

무차별 폭력 행사로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10명이 연행된 1월 2일 진압에 대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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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유린 부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 사적 군사 지원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Ⅳ

캄보디아 의류산업 최저임금

최저임금 160달러 요구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알려지기로는 이 요구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노동부 장관에게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자문위원회(LAC) 산하에 

설치된 소위원회가 연구/조사한 적정 생계비 수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국제진상조사단이 체류하는 동안 이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힘들었는데, 

사후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다음을 파악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산업은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의류 및 신발 

산업의 수출액은 약 미화 4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2년 

캄볻아 국내총생산 366억 달러의 13%에 해당한다. 캄보디아 내에는 약 600개의 의류/

신발 생산 공장이 있고, 약 50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캄보디아 전체인구는 

1520만명).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사하게 캄보디아 의류 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여성 노동자들이다. 전체 

의류 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캄보디아 의류 공장 90% 이상을 해외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데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다. 캄보디아 국내자본 소유 공장은 

10%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역할이 미미하다.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GMAC) 소속 

공장의 중간관리자의 80%는 비캄보디아국적자다. 이들 업체들의 생산품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둔 대형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 납품된다. 2012년 캄보디아 의류산업은 

대미 수출액은 19억9천6백 달러, 대유럽 수출액은 14억5천4백 달러에 이른다. 

미국 업체들이 캄보디아와 연관을 맺게된 것은 클린턴 정부가 글로벌 자본주의 포섭 

전략으로 추진된하여 1999년 체결된 <미-캄보디아 섬유의류 무역협정> 때문이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쿼터제를 통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쿼터배정량을 

노동기준과 연계시켰다. 이 협정은 2004년에 만료되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도 

남아있다. 미국 구매자는 저가 상품을 다량 구매한다면 유럽 구매자는 미국에 비해 

소량이지만 더욱 빈번하게 품질과 디자인의 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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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p 6. 시어스 홀딩스 11. Matalan 16. 월마트

2. H&M
7. Children's 

Place
12. Blue Star 17. Kohl's

3. 리바이스 8. Charles Komar 13. 나이키 18. MGT

4. 아디다스 9. William Carter 14. PVH
19. American 

Marketing

5. 타겟 10. VF 진웨어 15. C&A 20. JC Penny

<표> 2008년 캄보디아 생산품 구매업체 상위 20개. 2011년 세계은행 통계

캄보디아 노동법은 법정 최저임금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생활수준”을 제공할 정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2001년~2011년 10년 동안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실질임금은 19.1% 하락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의 

구매력 하락은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에게 결정적인데, 대부분의 캄보디아 의류 

사업장은 법정최저임금만큼만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미화61달러에서 80달러로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로서 최저임금의 구매력 수준이 캄보디아 의류산업 초창기인 2000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월급 80달러 역시 캄보디아 노동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생활수준”커녕 노동자 가족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에 못 미친다. 2013년 캄보디아 NGO인 지역법률교육센터(CLEC)와 영국 

NGO인 상표 뒤의 노동(LBL)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류노동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또는 1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최소 필요 소득은 1인당 월급 

150달러로 계산되었다. 다시 말해 노동자 1인이 자신과 2명의 부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월 450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고 이는 2013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의 6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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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C/LBL의 적정 생활임금 계산법 

   ○ 정의

   -먹고살기에  충분한 기본급(생활 임금)은 노동자 1인이 식비, 주거비, 의료보험 및 기타 생

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임금으로, 잔업, 특근 수당 또는 여타 재량 소득을 제외

하고 법정 최대 노동시간인 주 48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성인 1인 1소비단위, 아동 

1인 0.5소비단위로 계산했을 때 3 소비단위로 이루어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뜻함.

   ○ 가족 부양

   캄보디아 의류 산업 노동자의 90%는 여성이며 대다수가 35세 미만임. 대부분이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부모를 두고 있음.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을 계산할 때 이러한 부양가족은 흔히 간과되곤 함. 3 소비단위로 구성된 가족 모델은 1인 생계

부양자가 다른 한명의 성인과 두명의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나 1명의 노동자가 2명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 이 모델은 <아시아 최저 임금 연대 Asia Wage Floor Alliance>

에서 최초로 사용했는데, 여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보편적인 사회에 통용될 수 있을 것. 

   ○ 가족 부양

   보통 노동자 소득의 50%는 식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 주거, 피복, 자녀양육, 

교통, 연료, 교육 등의 비용에 소요된다. 이는 <아시아 최저임금 연대>가 2009년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1인당 기본 생계비가 50%의 식비와 50%의 여타 비용으로 정의된다

고 했을 때 기본 생계비는 1인당 3000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필요한 비용*2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금액은 150.06 달러고, 3소비단위를 부양할 수 있는 생활 임금은 450.18 달러로 산출된다. 

캄보디아 의류산업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업과 특근에 의존해야 

한다. 2014년 1월 9일자 캄보디아 데일리(The Cambodia Daily)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31세 의류노동자는 하루 식비로 2.5달러가 소요되며, 주거비로 20달러,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으로 15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는 2.5제곱미터 

크기의 방 하나에 거주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수도는 공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대략 생활비로 130달러즐 지출하는데, 법정 최저임금인 80달러를 기본급으로 받기 

때문에, 주48시간 근무해서 받는 기본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잔업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짐 터커 ILO “더 좋은 공장” 프로젝트 수석기술자문위원은 “475개 공장의 임금 

현황을 조사해보니 대다수 노동자들의 월 소득이 120~130달러 정도고 이는 기본급, 

잔업수당(주당 12시간), 보너스,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국제진상조사단 

방문시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답변을 종합해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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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인해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은 영양부족에 

시달린다. CLEC와 LBL이 2012년 10월~2013년 6월 의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3이 체질량지수(체중(킬로그램)을 신장(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도 지수. 22가 표준) 18 미만, 즉 영양부족 상태로 나타났다. 

영양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수많은 의류 노동자들이 작업도중 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2011년 캄보디아 

관련 언론은 의류공장에서 300명 가량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기절한 사례들을 

보도했다. 2012년에는 29개 공장애서 2,100건의 집단 기절이 발생했으며 2013년 

1/4분기에만도 5개 공장에서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기절했다고 기록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소규모 기절 (하루에 한 공장에서 한 두건)도 빈번하다고 알려져있다. 

불충분한 임금으로 인해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은 식비와 생활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노동자들은 공장 근처 자취방에서 수 명의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며 식비를 

아낀다. 고향에서 쌀, 고기, 생선 등을 가져다 먹기도 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을 줄창 

반대해 온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GMAC)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 2011년 켄 

루 GMAC 사무총장은 당시 최저임금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 노동자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만큼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정부(노동부)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노동자문위원회(Labour Advisory Commission, LAC)의 자문을 받는다. 2013년 8월 

17일 복지부 장관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산출하는 역할을 하는 독자적인 조사연구 

소위원회를 구성을 선포하였다. 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10명의 

고위급 정부 관료와 4명의 사용단체 대표, 7명의 노동자단체 대표로 구성되었다. 

2013년 12월 16일 소위원회는 <의류 및 신발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생활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프놈펜 경제특구 내 노동자들과 그 바깥의 

노동자들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단신 노동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를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경제특구 내 노동자들은 월 157.25달러, 경제특구 외부 

노동자들은 월 177.5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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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특구 내 신발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생계비 실태(환율 1달러=4000리엘)

#
내용 일간비용

월간비용 추가수당 기타
리엘 미달러 리엘 미달러

1 2 3 4 5 6 7 8
1 생필품

1.1 식비
조식 3000 90000 22.5
중식 4000 120000 30 83000 20.75
석식 4000 120000 30

1.2 주거 및 교통 40000 10 40000 10

1.3 통신
전화비 20000 5

1.4
피복 및 세면

도구
의류 40000 10
신발 10000 2.5

세면도구 28000 7

1.5 의료비 24000 6

1.6 수도/전기 20000 5
1.7 부양가족 200000 50
1.8 기타 40000 10

계 752000 188
노동자 개인 
소요 비용

629000 157.25

회사 지급 추
가 비용

123000 30.75

2 사회보장

3 경제적 요소
물가인상
실업대비

4 기술 향상

※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며 지방에 부양할 부모를 두고 있는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은 144~206달러 사이에 분포되며, 가족 부양에 따른 비용은 40~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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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157~226달려고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7~36달러. 

<2> 비 경제특구 의류노동자들의 생계비 실태

#
내용 일간비용

월간비용 추가수당 기타
리엘 미달러 리엘 미달러

1 2 3 4 5 6 7 8
1 생필품

1.1 식비
조식 2000 60000 15
중식 4000 120000 30
석식 4500 135000 33.75

1.2 주거 및 교통 48000 12 28000 7

1.3 통신
전화비 20000 5

1.4
피복 및 세면

도구
의류 40000 10
신발 10000 2.5

세면도구 20000 5

1.5 의료비 20000 5

1.6 수도/전기 25000 6.25
1.7 부양가족 200000 50
1.8 기타 40000 10

계 738000 184.5
노동자 개인 
소요 비용

710000 177.5

회사 지급 추
가 비용

28000 7

2 사회보장

3 경제적 요소
물가인상
실업대비

4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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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배우자와 2인 거주, 배우자와 자녀 2명, 함께 거주하는 부양 부모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부양 비용은 30~80달러

생계비는 122~216.75달러로 나타나며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 수당은 7달러

이와 더불어 소위원회는 적정 최저임금 160달러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2014년에 160달러로 인상하고, 2018년까지는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

(2) 매년 16달러식 인상한다. 

(3) 첫 해에 16달러 이상을 인상하고 매년 인상액을 조금씩 줄인다. 

그러나 이 세가지 안 모두 향후 발생할 물가인상이 임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캄보디아 연간 물가인상률은 3%~5.7%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 노동자들의 생계비는 185달러가 된다. 

소위원회가 적정 생계비와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을 발표하자마자 이를 얼마만의 

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지를 놓고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주일 후, 스베이 렝 지역 

파베트 시 소재 두 개 공단에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154달러로 즉각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2013년 12월 18일 의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18개 노조 연맹 대표가 소위원회가 

발표한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소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이 157~177달러로 인상되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복지부가 

제시한 첫 번째 공식에 따라 향후 5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인상하되,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해 매년 협의해야 한다. ③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잔업 특근 수당은 인상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GMAC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로비를 벌였는데, 향후 5년간 

130달러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를 “무쟁의” 보너스 형태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는데,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만 월 130달러를 지급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문위원회는 12월 24일 섬유, 의류, 신발 산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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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2014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15달러 인상된 95달러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습후 80달
러

80+15 = 
95

95+15 
=110

110+16 = 
126

126+17 
=143

143+17 
=160

수습기간
75달러

75+15 =90
90+15 
=105

105+16 
=121

121+17 
=138

138+17 
=155

이는 사용자 단체가 주장한 130달러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소위원회가 제시한 인상 

시기와도 거리가 멀었다. 

노동자들의 기대는 물론 정부가 설치한 소위원회가 발표한 생계비(157~177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2014년 인상안 발표를 듣고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어 12월 27일에는 노동부와 정부청사 앞으로 평화 행진을 별였다. 

그러자 뒤이어 GMAC은 6개 노조 연맹 지도부를 위협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12월 25일부터 공장 시설 손괴를 부추기고 작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요했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GMAC은 또한 노동부가 이를 방치하여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6개 노조 대표들에게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했다. 

뒤이어 12월 30일 노동부는 5개 연맹 지도부에 노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파업은 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노조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층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끈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도로를 점거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면서 노조 지도부 조차도 놀랐다. 

GMAC은 회원사들에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 조업중단을 명했다. 

GMAC은 폭력 시위에 직면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지만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폭력이 있었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 때까지 

시위대가 폭력을 일으켰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가량의 

업체가 조업중단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파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더불어 마칼로트. 아림, 볼룸코코모 어페럴, 캄웰 등 최소 4개 공장은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외부 거리 시위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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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ILO 협약 87호, 98호 위반이다.

12월 29일까지 전체 의류 노동자 절반에 가까운 수가 파업에 참여했다. 12월 31일 

노동부는 기 발표한 95달러에서 5달러 더 인상한 100달러를 2014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사 양측 모두의 반발을 샀다. 

2014년 1월 2일 6개 노조와 교원노조(CITA)는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즉각 

인상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고, GMAC은 더 이상 최저임금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캄보디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날 약진통상 앞 폭력진압이 개시된 것이다.

이후 최저임금 교섭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2월에는 잔업 거부 투쟁을 벌였고 정부와 GMAC이 

교섭을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크메르 신년 휴일이 끝난 후 4월 12일에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Ⅴ

GMAC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가?

1월 2~3일 유혈 진압 사태가 국내에 알려진 뒤 1월 5일 연합뉴스(하노이)는 

<캄보디아 진출 한국업체, 시위 피해 손해배상소송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놈펜 남부공단 입주업체 협의체인 한국섬유협회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시위 와중에서 일부 회원사 차량들이 파손되고 제품 

납기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사실이 캄보디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조사단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했을 때 노동조합 간부들은 의아해 하거나 경찰의 소환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파업참가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캄보디아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는 낯선 일인 듯 보였다. 

조사단은 2월 20일에서야 현지단체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고발장(원본 크메르어, 

비공식 영문번역본)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1월 5일자로(연합뉴스 보도 시점과 

일치) GMAC의 켄 루 사무총장은 검찰에 6명의 노조 간부를 형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GMAC 소속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캄보디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범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가해자는 이로 인한 보상을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며 이 고발장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액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십 수년 동안 국내에서 대표적인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부담을 지웠을 뿐 아니라 파산에 이르게 해 노동조합 간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ILO 및 유엔에서도 이러한 손해배상소송 관행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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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4년 처음 시작된 의류산업은 지난 20년 간 캄보디아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근로서민층의 대다수는 여전히 의류산업 노동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 생산성 증가와 물가 인상 속도에 비해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더디

게 인상되었고, 결국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전반

적인 삶의 질,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초생활이나마 유지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탈진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

고, 급기야 지난 2년 동안 일하다가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4,000여명이 넘는 집단 기절 

사태까지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미화 160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

구하고, 2013년 12월 24일, 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LAC)는 2014년 4월부터 월 최

저임금을 미화 80달러에서 미화 95달러로 인상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

는 2018년까지 임금을 미화 16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섯 개의 주요 

노동조합연맹 및 연합 대표자들은 최저임금을 즉각 미화 16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

하면서 위원회의 계획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편 이들 대표단이 요구한 최저

임금 160달러는 캄보디아에서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최소 

157~177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캄보디아 노동부의 2013년 평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으로 같은 날인 12월 24일 오후, 노동자들의 시위의 시발점이 되었

고, 이후 며칠동안 노동자 대다수가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12월 29일, 파업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의류산업 노

동자 및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벙깍 호수(Boeung Kak Lake) 지역 주민 강제 퇴거 반대

운동 활동가, 승려, 오토바이 택시(뚝뚝) 운전기사, 가내노동자, 노점상, 공무원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시위를 지지하고 동참

하면서 시위대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번 파업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거의 만장일치

로 지지하는 가운데 일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사용자 측과 정부가 파업 진압을 위한 공세를 높여갔지만, 파업과 대규모 집회

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 12월 31일 캄보디아 노동부가 기존 제안을 다소 수정하

여 최저임금을 미화 1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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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청사(Council of Ministers) 앞까지 행진한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철조망 바리케이드와 전경들이었다. 노동자들과 정부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2014년 1월 2일과 3일, 정부 당국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다수의 언론 보

도, 노동자들과 목격자들이 경찰과 무장병력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최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최소 38명의 노동자와 지지자들이 부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고 확인해주었다. 아직 실종상태인 한 명은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또한 23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했으며 이 보고서를 작성 중인 현재까지 21명이 여전히 구

금 상태이다.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과 목격자들은 치안 당국이 먼저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유혈진압에 분노를 표하는 노동권 옹호 단체 및 노동조합의 

지지, 항의행동, 연대 메시지가 전 세계로부터 쇄도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경제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60달러 인상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노동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

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최저생계비 보장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노동권 및 기타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는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GMAC)의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이윤을 더 중시하고 있음

을 입증한다. 





I

도입

2014년 1월 초,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정부가 강경 진

압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진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 12월 24일부터 31일 

사이, 노동자들은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미화 80달러에서 16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전개했다. 2013년 12월 24일 캄보디아 노동

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 미화 95달러 인상을 결정한 것이 총파업의 시발점이었다. 캄보

디아 노동법 제104조는 임금이 모든 노동자의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적정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임금 수준은 

최저 생활임금에조차 미치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기본생활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

액에 분노했다.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시위대의 압박이 높아지자 노동자문위원회

는 2013년 12월 31일 최저임금을 미화100달러로 다소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위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과 사용자 측은 파업 진압을 위한 공세를 높여나갔다. 2014년 1월 2일

과 3일, 당국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여러 언론 보도, 노동자들, 목격자들을 

통해 확인된 바, 경찰과 무장병력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소 4명의 

시위참가자가 사망하고 최소 38명의 시위참가자 혹은 행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현

재까지 실종상태인 한 명은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또한 23명의 노동자

들을 연행했으며, 이 보고서를 작성 중인 2014년 2월 19일 현재, 이 중 21명은 아직 구

금 상태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대응 차원에서, 국제 노동활동가들, 학자,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이 현지의 독립 노동조합과 연맹의 초청에 따라 진상조사 임무에 착수하게 

되었다. 조사단의 목표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었다. 즉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다

수의 평범한 캄보디아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고통에 빠뜨린 폭력의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진상조사단 역시 2013년 7월 총선을 둘러싸고 이어

진 더 광범위한 정치적 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3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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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 총파업 전후, 그리고 2014년 1월 초의 폭력 진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동자

들의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은 홍콩, 필리핀, 한국, 대만, 영국, 벨기에에 기반한 8개 단체의 12명으

로 구성되었다. 캄보디아 의루산업 관련 기본 통계 및 정보 수집 외에, 조사단은 반구조

화 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총파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폭력 진압을 경

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 및 녹화했다. 또한 조사단은 목격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들을 방문했다. 

2014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의 집중 인터뷰 기간, 조사단은 노동자들, 노

동조합 지도자들, 피해자 및 그 가족들, 전 부대원,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그리고 인

권활동가 등 50여 명을 인터뷰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노동현황을 

개괄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4장에서는 약진통상

과 카나디아(Canadia) 공단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과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5

장은 폭력 진압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6장에서는 노조 및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 탄압, 차별을 논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노동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

을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노조 및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진

단한 후, 8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II

전반적인 캄보디아 노동현황

캄보디아의 총 토지면적 181,035㎢의 ¼정도가 경제적 토지양여 제도(Economic 

Land Concessions)1에 별도로 할당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것

은 부유한 권력층이다. 이런 면에서 캄보디아는 불균형 경제발전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즉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 대다수의 만성 빈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인 캄보디아에서 장기 경제발전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과

제이다. 2012년 현재,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약 4백만 명이 하루 미화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5세 미만 

아동 중 37%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약 85%

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캄보디아의 세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이후 자유시장경제와 수

출지향 산업화를 장려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원조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전체 노동인구의 56%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중심 경제이지만, 2012년 국내총

생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7%에 머무른 반면 동년 공업 비중은 24%를 기록

했다. 2004년 이래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의류, 건설, 농업, 관광산업이었

다. 특히 캄보디아의 의류산업은 1994년 설립된 이래 지난 20년 간 캄보디아 경제의 주

요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덕분에 캄보디아는 경제위기 전까지 연평균 GDP 10% 성장을 

구가했으며,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도 연 6% 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등록 노동자는 약 47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의류산업은 캄보디아의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

지한다. 하지만 의류산업은 단순 가공업으로서, 수입자재, 해외자본, 그리고 수출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에 명확하게 드러 

 

1　. 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경작가능 토지 약 390만 헥타르 중 2,033,664 헥타르를 토
지양여제도에 따라 사기업에 임대하고 있다. 2011년에만 약 80만 헥타르를 임대해주었다. (LI-
CADHO 2012).



캄보디아, 전국을 뒤흔든 일주일
43

난 것처럼, 캄보디아 산업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의류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와 요동치는 시장 등락의 영향을 받는다. 2000년대 초고속 성장을 구가

하던 캄보디아 경제는 2009년에는 성장률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미국 시장의 수요가 

감소로 ‘공식 경제’ 최대 고용산업인 의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2009년 

캄보디아의 상품수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2%로 급감했다. 2008년 8월 이후 일 년 동

안 40여개 의류공장이 폐업하면서 약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선진국의 

주문이 감소하자 잔업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임금도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도 줄었다.

캄보디아에는 약 960개의 크고 작은 의류제조업체들이 있다. 이 중 글로벌 브랜드와 

유통업체에 의류를 납품하는 중대규모 수출 공장은 412개이다.2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보통 좀더 큰 규모의 업체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다. 대부분의 수출제조업체들은 중국, 대

만, 홍콩,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업체들이 의류 노동자들의 직

접적인 사용자이긴 하지만 캄보디아의 값싼 노동력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글로벌 유

통 대기업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긴 회사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유통업

체에는 H&M과 GAP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2012년 전 세계에서 각각 미화 181억 3

천만 달러와 15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2012년 캄보디아 GDP인 미화 140억 

5천만 달러보다 많다.

의류산업 노동자들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바닥에 있고, 이 공급사슬은 매우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엄청난 기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들 의류 노동자들이다. 의류 노동자들의 법정 최저임

금은 생산성 증가나 생필품 가격 인상과 비교해 볼 때 상승 속도가 느려 결과적으로 의

류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점점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노동법 제 139조

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업무가 있을 시에만 초과근무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만, 사실상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만 그나마 최저생활수준을 조금 웃도

는 임금을 벌 수 있다.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미화 150달러로 최저생

활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 시간을 봅시다.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 

 

2　 ILO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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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 6일 일합니다. 일요일도, 휴일도, 휴가도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 반의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생활임금을 벌

기 위해서는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톤Ath Thorn, 캄보디아의류노동자

민주노조연맹 (C.CAWDU) 위원장 인터뷰, 2014년 1월 17일)

(그림 2.1)

카나디아 공단 노동자들의 숙소. 카나디아 공단 내 의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보면 이들의 실제 

삶의 질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의 결과가 의류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기절 사건이 잇따른 것

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일터에서 기절한 노동자의 수가 4천 명이 넘는다.3 당연히 노동

자들의 불만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온 문제였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은 최저임금 인상 정체만이 아니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정도의 기간제 고용을 활성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화되었다.4 그 결과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전까지 노동자들의 생계 유

지는 극도로 어려워졌다. 

3　 상표 뒤에 가려진 노동(Labour Behind the Label), CLEC(2013) 참조
4　 예일법대(2011); 아놀드(Arnold)와 토(Toh)(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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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과 단체협상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단체협상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

동조합을 결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시안적인 사용자들은 보통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GMAC)를 등에 업고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 소극적

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정리해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불안한 노

사관계가 초래되었다.

“우리 공장의 경우, 정규직은 겨우 20%이고 나머지 80%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

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극도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노

동조합 결성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노조 결성을 시도한 노동자들

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제가 파업에 참가한 것도 이렇게라도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

해서였습니다.” (카나디아 공단에 위치한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이러한 대응은 의류 산업 

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류 생산 국가로서의 캄보디아의 이미

지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01년 ‘더 좋은 공장 프로

젝트’를 도입하여 캄보디아의 의류 공장의 노동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면서 구

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어 2014년 현재 약 473개의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부터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휴가, 복지, 안전, 건강 등 모든 면

에서 준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

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5 더 나아가 파업 발생 빈도도 급격

히 증가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파업이 170%나 증가하

였다. 2013년 12월 총파업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어났다.

5　 스탠포드법대와 WRC(2013) 및 ILO(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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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노동자들의 숙소. 일터 근처의 작은 방 하나를 빌리기 위해 의류 노동자들은 한달 임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불해야 한다.



III

총파업

시발점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2013년 12월 그리고 2014년 1월 총파업의 가장 주된 이유가 

의류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심지어 악화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생활수준,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대체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에만도 맨하탄(Manhattan) 

공단과 타이생(Taiseng) 공단에 위치한 30여개 공장에서 총파업 이전부터 임금을 둘러

싼 노사분쟁이 발생했다. 조사단이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의 임금수준

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미화 160달러의 최저임금을 요구하

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달러도 안 되는 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물건값이 오릅니다.”(한 홍콩 공장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지금 여동생과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식비에 미화 50달러, 그리고 방세에 미화 35달

러 정도가 들어갑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85달러예요. 그러니 현 최저임금으로는 둘이 

생활하기도 부족합니다. 16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지겠지요. 제

대로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엄청난 초과근무를 해야만 약 120달러를 벌어요.” 

(의류공장 노동자 인터뷰. 그녀의 여동생은 카나디아 공단 진압 당시 부상을 입었다. 

2014년 1월 15일)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노동자문위원회(LAC)에서 정기적으로 검

토를 받는다. 현재의 최저임금인 미화 80달러는 노동자문위원회가 2013년 5월 1일 발

표한 것이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이 노사정 기구는 정부의 중립성이 보

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캄보디아 사회구조상 노동자

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노동자문위원회는 정

부(노동부) 대표 14명,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GMAC) 대표 7명, 노동조합 대표 7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 대표 7명 중 독립노조 대표는 단 두 명으로 캄보디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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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노동자민주노조연맹(C.CAWDU)와 캄보디아전국섬유노조독립연맹(NIFTUC) 소속

이다. 다른 5명의 노동조합 대표들의 경우, 일반 노동자들의 대표성 문제는 물론이고 정

부 및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들은 민주적, 참여적인 절차를 추구

하지 않을 뿐더러 전국적 차원 및 기업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 

그리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않다. 이들 노동조합이 노동자문위원

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본질, 그리고 위원회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유의미

한 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가 2013년 12월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

서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한계가 의류 노동자와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자발적 시

위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캄보디아의류노동자민주노조연맹(C.CAWDU), 전국섬유노조독립연맹(NIFTUC), 

캄보디아노동자운동연합(CUMW), 캄보디아노조연맹 (CATU)을 비롯한 노동조합들

은 노동자문위원회 실태조사실무단(Survey Working Group)의 권고를 기반으로 최

저임금 160달러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 실태조사실무단은 노동자문위원회의 합의 하에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산업의 적정 최저임금수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

다. 이 실무단은 조사 결과 적정 최저임금은 미화 157달러에서 177달러라는 결론을 내

렸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 검토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문위원회는 2013년 12월 

24일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후에 이 회의는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문위원

회가 사전에 결정한 바를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12월 24일 

회의에서 노동자문위원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미화 80달러에서 미화 95달러로 인

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24일 발표된 노동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인간다운 생

활을 유지할 만한 임금에 대한 대다수 일반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대표의 열망을 반영

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60달

러는 2018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이 발표에 분노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13년 12월 24일 소위 ‘협상’의 결과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는지

에 대해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2월 24일 협상 결과를 알아보러 노동부에 갔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부, GMAC, 친정부 노조가 사전에 협상을 



캄보디아, 전국을 뒤흔든 일주일
49

조율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제안이 발표되었을 때 C.CAWDU와 NIFTUC

의 두 대표를 제외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단 3분만에 동의했습니다. 협상 전까지만 하더

라도 모든 노조쪽 대표들이 정부나 사용자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협상이 시

작되자 두 노조를 뺀 나머지는 모두 백기투항해버리더군요. 다른 노조 대표들이 협상 시

작 전에 미리 정부 제안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는 

진정한 협상이 아니었던 거지요. C.CAWDU 위원장과 NIFTUC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전달하면서 이 제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

다. 노동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고 소식의 진상을 

확인하려는 동료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가 파업을 원했습니다.”(홍

콩 소유 공장의 노동자이자 노동조합 조직활동가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노동자문위원회의 발표는 12월 24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파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협

상 결과 발표와 거의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었고, 일방적인 결정에 분노하

여 거리로 나왔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이 결정에 좌절하여 즉시 태업에 

돌입하였다.      

“저도 12월 24일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노동부로 향했습니다. 최저임금이 95달러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료들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공장 앞에사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파업

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약 2km 떨어진 대로로 행진하였고, 약 2~3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기로 했습니다. 행진 대오는 약 3천 명 정도였는데 공장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나온 셈이었습니다. 당국에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계속 

도로를 지켰습니다. 인근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으며 도로에 바리케이드

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약 1만 명의 노동자들

이 참가한 것 같습니다. 시위는 매우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네 차례나 돌아가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캄퐁참(Kampong Cham) 지역

의 한 노조 지도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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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의 전개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거리 집

회, 공장 농성 및 태업, 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고향에 내려가는 등의 결근 투쟁

을 비롯해 다양한 시위를 조직했다. 이번 총파업 참가 노동자 수는 캄보디아 역사상 전

례가 없는 것이었다.6 

“C.CAWDU 소속 조합원들의 약 20%가 즉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처음부터 대규모였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26일쯤에

는 조업 중단 공장이 127개로 늘었습니다. 이때쯤에는 심지어 친정부 노조 조합원들도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딱히 어느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

니다. 30일, 31일에 이르러서는 약 300여 공장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속

춘오응(Sok Chhun Oeung), 비공식부문민주독립노동자연합(IDEA) 부위원장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QMI1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2014년 1월 16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

뷰에서 이번 파업의 중요한 특징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거의 만장일치로 지

지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파업’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7 2014

년 12월 마지막 주 내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중앙의 지침 없이 자발적으로 행동

을 조직하거나 참여했다. 또한 파업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친정부 노조

가 주도하고 있어서 이들 노조 간부들이 필사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를 막

으려고 했던 공장에서도 전개되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대개 자

신들의 공장이나 근처 공장의 노조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에 지도

부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부를 세우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신속하고 자

발적인 행동은 독립 노조 지도부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때문에 노조들은 GMAC이나 정부 측에 총파업 의사를 통보할 시간이 없었다. 

 

6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이어진 총파업 이전에 있었던 노사분규 중 최대 규모는 2010
년 9월, 노동자문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 C.CAWDI와 NIFTUC
가 주도한 노동자 파업이었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총파업 셋째날과 마지막 날에는 100여 개 공
장의 20만1,770여 노동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당시 의류 및 신발산업 노동자의 2/3 이상이 참여
한 셈이었다.
7　 이 점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부응하여 C.CAWDU와 NIFTUC 연맹 지도자들이 선
도한 측면이 강한 2010년 파업과의 차이이다.(아놀드(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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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또한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은 노조 간부들이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해서 파업 동참을 설득해야 하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해도 노동자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공문을 보내 파업 의사를 전합

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결정하기도 전에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아톤(Ath Thorn), C.CAWDU 위원장 인터뷰, 2014년 1월 17일)

“이번 투쟁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된 것입

니다. 상층에서부터 조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층 지도부의 역할은 지역조직 지도

부에 자문과 지지를 제공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으로 노동자들을 매

우 신속하게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

자 조직도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준비된  투쟁이 더 낫겠지요. 만약 노조가 

파업을 이끌었다면 더 분명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것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롱 춘(Rong Chhun), 캄보디아노동조합총연맹(CCU) 위

원장 인터뷰, 2014년 1월 20일)

노동자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자 필연적으로 점점 더 많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동참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동참했다. 처음에

는 C.CAWDU, NIFTUC, CUMW, CATU가 최저임금 160달러 요구 캠페인을 주도했

고, 12월 25일부터는 FTUWKC, WFTU, IDYTU, CCU도 참여하였다. 소속 노동조합

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파업에 동참

한 노조 연맹을 통틀어 계산하면 섬유, 의류, 신발 산업의 총 386개의 사업장 단위 노조

의  249,700의 노동자를 대표한다.의류산업 이외의 노동조합도 파업을 지지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캄보디아식품서비스노동조합연맹(CFSWF), 캄보디아민주공무원협의회

(CICA), 비공식부문민주독립노동자연합(IDEA) 등 캄보디아노동자총연맹(CLC) 산하 

조직들이 대규모 연대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의류 노동자 파업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노동 관련 NGO, 인권 및 기타 사회운동 조직들 역시 노동자들의 시위에 

동참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파업 노동자들 사이에 일종의 다양

한 현장 조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립 노조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대규

모 대중집회를 추진했다. 12월 26일부터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

다.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다. 파업, 공단 내에서의 집회, 도시에서의 집중행

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있었고, 파업 기간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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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극적으로 시위에 동참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중단을 하거나, 

단순히 출근을 거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이때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소득을  잃을 

각오를 한 것이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저지했는데, 

공장 출입문을 닫아걸기도 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

거나 경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파업에 일찍 동참한 노동자들은 공단 내에서 

대중집회를 조직해서 공장을 순회하며 공장 안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이러한 조직화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가장 흔히 사용한 전술은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추가 경비를 세움으로써 공장 안 노동자들과 바

깥의 파업자들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한 예로, 마카로트(Makalot 2) 공장의 소유주

와 ‘럭키 워커스(Lucky Workers)’ 라는 이름의 어용 노조 지도부는 12월 27일 노

동자들에게 진정하라면서 공장 출입문을 걸어잠갔다. 2014년 1월 16일 진상조사단과

의 인터뷰에서 이 대만 소유 공장의 한 의류 노동자는 출입문을 열고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분의 반을 소유하고 있는  볼룸코코모 어패

럴(Volumecocomo Apparel)에서도 12월 30일, 공장주가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를 막

기 위해 공장 출입문을 봉쇄했다. 노동자들은 서로 도와서 공장벽을 타고 넘어가서 공

장 밖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12월 30일, 노동자들의 시위 행진이 공장 근처에 이르

자, QMI 1공장 노동자들도 밖으로 나와서 집회에 합류했다. 12월 31일, 노동자 행렬은 

다시 QMI 1 공장 앞에 멈춰서 노동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경영진이 추

가 경비를 공장 정문에 배치했기 때문에 공장 안 노동자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웠다. 아림

인터텍스(Alim) 공장의 경우, 12월 27일, 한국 소유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이 와서 공

장 문을 두드렸을 때는 전체 600명 노동자 중 약 10%가 행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러나 12월 30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사용자가 재빨리 출입

문을 걸어잠갔기 때문에 한 명만이 겨우 집회에 참가했다. 이 노동자는 31일 공장에 돌

아와 다른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설득했다. 아림인터텍스의 이 노동자는 2014년 1

월 16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때 한국인 간부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했고, 즉시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4번국도에 위치한 대만 소유 의류 공장 캠웰(Camwell MFG Co. 

Ltd.)도 12월 30일,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문을 봉

쇄했다고 2014년 1월 16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IDEA의 한 노조 활동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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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상당수 공장 경영진들이 해고나 임금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공장주들은 

또한 음악을 크게 틀어 노동자들이 공장 밖 파업 노동자들의 연설을 들을 수 없게 하였

다. 1월 16일 진상조사단에서 인터뷰한 IDEA의 한 노조 활동가는 파업 기간 파업에 참

가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회유한 사용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1월 

15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QMI 1 공장의 한 노동자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최저임금을 120달러로 인상해주기

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1월 15일 진상조사단에서 인터뷰한 한국계 회사인 약진

통상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따르면, 약진통상 사용자는 파업 기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에게 하루에 미화 5달러와 쌀 한봉지를  지급했다고 한다. 4번국도에 위치한 대만 소유

의 타이양(Tai Yang) 공장도 파업 기간 근무에 대해 미화 10달러의 인센티브 지급을 약

속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공장에서 파업 참가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하루치 일당 또는 

반일치 일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12월 26일부터

는 프놈펜의 거의 모든 공장이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이 

끝날 때까지 휴가를 쓰라고 했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집에 머무르거나 시골 고향에 돌아

가서 가족의 추수를 도왔다.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프놈펜 중심가는 파업 노동자와 

지지자들이 점거했다. 12월 27일, 노동자들은 C.CAWDU, NIFTUC, CUMW,CATU, 

FTUWKC, WFTU의 지도자들과 노동부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부 앞의 도로를 

점거했다.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면담이 끝나자, 노조들은 12월 31일부터 무

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IDYTU와 CCU도 총파업 캠페인에 동참했

다. 12월 28일, 다시 한 번 수 천명의 시위대가 노동부 앞 도로와 4번국도를 8시간 동안 

점거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시위는 12월 29일에 있었던 행진이었다. 수많은 다양한 노동 단체

들이 의류 노동자들과 함께 행진에 합류했으며,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도 훈센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8 프놈펜 거리는 수십 만 명의 파업 노동자들, 지지자들, 
8　 12월 29일 시위에는 수많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시위와 요구가 등장했다. 벙깍 
호수(Boeung Kak Lake) 철거 반대 활동가들은 여성부 앞으로 행진했다. 승려들은 종교부 앞으
로 행진했다. 뚝뚝 운전사들, 가내노동자들, 노점상들 역시 행진에 참여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
들과 공무원들도 자체 시위와 다양한 구호를 들고 참여했다.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국무회의 청사로 행진했다. 노점상들과 뚝뚝 운전사들은 IDEA와 함께 기름값 인하를 요구했고 
농부들은 농산물 정부 구매가격 적정화를 요구했다.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
여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청사로 행진했으며 나중에는 왓프놈(Wat Phnom)에서 모두 합류해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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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구국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누가 어디 소속인지 명확히 구분하기조차 어려

웠다. 캄보디아구국당의 총선 공약은 최저임금 150달러 인상이었다. 그러나 12월 25일 

이래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아 가속화되자, 캄보디아구국당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나왔기 때문

에 경찰의 진압도 없었다. 

파업과 대규모 집회는 12월 31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2월 29일부터 사용자 측과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점점 더 공세를 높여나갔다. 12월 29일, GMAC은 노조 지도부

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

자들에게 2014년 1월 2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낼 것을 노동부에 촉구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2월 30일과 31일, 노동부 앞과 국무회의 청사 앞에는 점점 더 

많은 경찰들이 전기 진압봉, 방패, 총으로 무장하고 거리 시위를 막아섰다. 30일에는 또 

한 차례의 노동부 협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GMAC은 참여를 거부했다. 협의에 참여하

는 노조 지도부를 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국무회의 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그곳에는 

철조망 바리케이드와 전경이 대기하고 있었다. 파업 노동자와 무장 경찰 간의 대치는 몇 

시간 만에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다. 12월 31일,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다소 수정

해서 미화 100달러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도, 사용자들도 만족시킬 수 없었

다. 한편 노동자와 정부 당국 간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놈펜 중앙도로를 거쳐 계속 행진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행진에 참여하면서 
시위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행진의 최종 목적지는 다수의 토지 양여 건에 대한 중국의 간
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중국 대사관 앞으로 향했다. 



IV

충돌과 진압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4년 새해 첫 날은 시위가 없었다. 그러나 1월 2일까지 직

장으로 복귀하라는 노동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새해까지도 이어졌다. 한편 캄

보디아구국당은 의류 노동자들에게 1월 5일 캄보디아구국당의 제3차 전국 집회에 참여

할 것을 촉구했다. 1월 2일 아침, 파업에 참가 중인 8개 노조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

여 파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노조는 파업 노동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다수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공단을 돌며 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정부는 강경 대응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특수군부대, 경찰, 헌병이 노동자들의 시위 

저지를 위해 배치되었다. 이것이 파업 노동자들과 무장병력 간 유혈충돌의 시발점이었

다.

2014년 1월 2일 아침 약진통상 앞

첫 번째 충돌은 약진통상(Yakjin Inc.) 앞에서 벌어졌다. 약진통상은 한국자본과 

미국자본의 합자 회사로 프놈펜의 푸르센체이(Pursenchey) 지구에 위치해 있다. 

C.CAWDU 조합원들을 비롯해 2,800여 명의 약진통상 거의 전 직원이 2013년 12월 

25일부터 파업에 참여하였다.1월 15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한 약진통상 노동자

는 파업 기간동안 근무한 노동자는 50~200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1월 2일, 일부 노

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갔다. 오전 9시 경, 약진

통상과 인근 공장들의 파업 노동자들은 약진공장 밖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장 내의 노

동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약진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장 

안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경비가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

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노동자 중 몇 명이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정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911공수여단(여단장은 3성 장군 차 페카데이(Chap Pheak-

adey))이 개입하였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군이 개입한 것이었다. 

911공수여단 부대는 약진공장과 인접해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기지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장과 연결되어 있고 회사 측이 부대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한

다. 회사가 이 부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1월 15일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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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한 약진 노동자는 일부 911공수여단 전직 군인들이 현재 약진

통상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월 5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약진통상 관계자가 “군 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군대의 개입을 요청”했다

고 한다.9 또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인

해 생산 차질이 생겼으며”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여” (군의) 개입이 필요했다고 말

했다.10 

“군인들이 약진 공장의 사설보안경비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보수의 반은 정부가 지

급하고 나머지 반은 공장이 지급합니다.”(911공수여단 전직 군인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911여단에서 나온 약 50명의 군인들이 공장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세 명의 노동자를 부상당한 채로 연행하였다. 이 노동자들은 

4번국도에 위치한 대만 소유의 신발 공장 스카이 나이스(Sky Nice)의 노동자들이었다. 

약진통상 앞에서 충돌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이 지역의 노조 활동

가들과 인근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약진 앞의 시위대의 수는 더 늘어났

다. AK-47소총으로 무장한 더 많은 군인들이 현장에 나타났고 시위대와 대치했다. 오

전 10시경, IDEA 위원장 본 파오(Vorn Pao)를 포함한 노조 지도부들이 회사 측과 노

동자들 간의 협상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노조 지도부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911공수여단에서 나온 약 100명의 군인들이 약진 공

장을 경호하면서 약 600명의 노동자와 대치하고 있었다. 본 파오는 UNHCR(유엔난민

기구)와 인권단체들에 이 사실을 알려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두 명의 

유엔 직원들이 도착하였고, 구금된 세 명의 노동자들의 석방을 위해 군대와 협상하기 시

작했다. 911공수여단의 사령관 차 소포른(Chap Sophorn) 역시 당시 현장에 있었다. 기

자들도 다수 현장에 도착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유엔 직원들은 공장에서 나왔다. 

9　 경향신문 2014년 1월 5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artid=201401052116375.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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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은 노동자들에게 빈 생수병을 던져 도발하였고, 이는 곧 폭력

으로 이어졌다. 한 노동자가 병에 맞자, 다른 노동자들은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러자 군인들은 더 많은 생수병을 노동자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그 생수병

들을 주워 다시 군인들에게 던졌다. 더 이상 던질 생수병이 없자 노동자들은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군인들 또한 노동자들에게 돌을 던졌다. 군인들은 새총도 사용했

다. 결국 12시경, 군인들은 노동자들에게 전기진압봉을 가지고 돌격했다. 

(그림 4.1)

목격자들의 진술로 재구성한 1월 2일 약진 앞 충돌 현장

노동자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지만, 모두 무사히 도망친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근

처 주택이나 상점에 몸을 숨겼다. 본 파오는 인근 작은 커피점으로 숨었지만 붙잡혀서 

몇몇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 심한 폭행을 당했다. 두 명의 기자(호주 기자 1명, 캄보디아 

기자 1명)와 여러 명의 승려들 또한 폭행당했다.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던 유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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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구타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이들이 사진을 찍었지만, 군인들이 카메라를 압수해버

렸다. 캄보디아농민연합(CCFC)의 활동가인  텡 사보언(Theng Savoeun)이 본 파오를 

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텡 사보언 역시 구타를 당한 후 연행되었다. 한 목격자는 당

시의 폭력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군대가 노동자들에게 돌격했을 때, 저는 약진 근처 한 커피점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본 파오 역시 제가 있던 커피점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본 파오를 가리키며 그

가 노동자들의 지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본 파오가 도망쳐서 커피점으로 들어왔

지만 빠져나갈 뒷문이 없었어요. 결국 커피점까지 뒤따라온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끌고 나와서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대표부에서 구타를 저

지하려 했지만 군인들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카메라를 압수했습니다. 커피점 주인이 

그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군인들은 숨어있는 노동자들이 더 있나 찾았지만 커피점 주

인이 가게에 더 이상 숨어있는 노동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

지 못했죠. 저 말고도 가게 안에는10명 가까이 되는 여성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군인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았어요. 부상이 심각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아침에 먼저 구금된 세 명의 노동자를 포함, 총 10명의 노동자 및 활동가들이 1월 2일 

하루 동안 약진 공장 앞에서 군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 구금되었다. 승려 5명도 함께 

연행되어 부대 내에 구금되었지만 이들은 다음 날 아침 풀려났다. 시위대를 연행해간 군

대는 이후 약진 공장 앞으로 되돌아가 계속 정문을 경비했다. 군대는 가까이 올 수 있으

면 와 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대를 계속 선동했다. 오후 3시 30분경, 약 10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4번국도(러시안 대로)를 점거했다. 6시 30분 

경 시위대는 프놈펜 특별 경제구역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행자들의 행방은 6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날 벵스렝(Veng Sreng) 도로에 위치한 카나디아 공단에서도 폭력 충돌이 일어

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치안병력의 조치는 노동자들의 폭력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미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벵스렝 도로에서의 사건들도 

치안병력의 의도적인 도발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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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일 늦은 오후와 저녁, 벵스렝 도로

벵스렝 도로 카나디아 은행 앞에서 파업 노동자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헌병대가 노동

자들을 공격하면서 폭력사태가 시작되었다. 춤을 추는 행위는 시위 행사 중의 하나였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를 응원하기 위함이었다. 오후 3시경, 헌병이 두 대

의 군용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헌병은 노동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했고 노동자들

은 동의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노래 두 곡만 더 한 다음 끝내겠다고 알렸다. 그 동안 현

장에 있던 몇몇 노동자들은 군인들이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캄보디아노동총연맹

(CLC)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월 16일 진상조사단이 인터뷰한 한 카나디아 공단 노동

자의 진술) 목격자들에 따르면, 헌병대는 노동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즉시 여성을 포함

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카나디아 공단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비대가 이미 출입구를 봉쇄했기 때

문에 노동자들은 공단 내로 몸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갇혔다. 그제서야 노동자들은 

현병의 접근을 막기 위해 돌을 주워 던지기 시작했다. 현병들 또한 노동자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때가 이미 오후 4시경이었다. 

“경찰들이 곤봉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제발 그만하라고 그들에게 애원했습

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타를 계속했고 저를 세게 떠밀었습니다.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

니다. 저는 그들에게 ‘계속 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카

나디아 공단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일단 노동자들이 반격을 시작하자, 헌병대는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폐타이어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 누군가가 가솔린과 병

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그저 플라스틱 생수병이었다. 사람들은 그 안에 휘발유를 넣은 다

음 타이어에 던져 불을 붙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병들은 화염병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

되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워낙 혼돈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누가 바리

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화염병을 위한 재료를 가져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1월 16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카나디아 공단에 있던 노동자들 중 한 명은 “군대는 온갖 

진압장비와 총으로 무장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돌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매

우 “분노한 동시에 너무도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만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

고 그래서 병과 바리케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헌병대는 서로 돌

을 던지며 그날 밤 오전 1시경까지 계속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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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일 이른 아침, 벵스렝 도로

이 시각 노동자들은 벵스렝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그때 헌병대가 이 지역을 포위하

고 전 방면에서 시위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림 4.2 참조) 

그림 4.2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1월 2일 벵스렝 도로 현장 상황

인근 주민들 다수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 1시경 총성이 들렸으며 간헐적으로 중단되

기는 했지만 새벽 2시 30분까지 총성이 이어졌다고 한다. 발포가 시작되자, 인근에 사는 

노동자들은 다층 건물의 옥상이나 꼭대기 층으로 몸을 피하거나 도로에 있는 노동자들

을 응원했다. 간헐적인 충돌은 이른 아침까지 계속 이어졌다. 군은 연막수류탄도 사용해

서 기절한 노동자들도 나왔다. 일부 노동자들은 건물 안으로 도망쳐서 2, 3층에서 계속 

군을 향해 소리쳤다. 

“1월 2일,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찰의 

‘전기진압봉’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구타로 정신을 잃었고, 경찰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노동자들을 트럭에 던져 넣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카나디아 공단에서 부상당한 

한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이른 아침, 노동자들이 카나디아 공단 내로 몸을 피하지 못하도록 공단 출입문을 닫아

건 카나디아 공단 경비에게 분개한 몇몇 노동자들이 한 경비원의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오전 7시경, 카나디아 공단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난 밤의 폭력 진압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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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1월 16일날 진상조사단과 인터뷰한 한 노동자의 진술) 이후 몇몇 노동자들이 

카나디아 공단 정문의 여닫이문을 파손하였다. 오전 8시경, 그들은 떼어낸 문을 벵스렝 

도로로 끌고 가 휘발유를 이용해 불태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파손한 물품은 

한 경비원의 오토바이와 공단 정문뿐이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노동자들은 바리

케이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8시 반경, 몇몇 노동자들이 후이첸(Huy Chen) 공장과 벵

스렝 도로 카나디아 은행(Canadia Bank) 사이에 쌓아놓은 불타는 타이어 위로 가솔린

이 들어있는 병을 다시 던졌다. 인근 주민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노동

자들에게 쌀과 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근처의 한 학교에서도 노동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림 4.3)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1월 3일 벵스렝 도로 현장 상황

1월 3일 늦은 아침, 벵스렝 도로 

오전 9시 경, 두 방면에서 헌병대가 접근해왔다. 한 무리는카나디아 공단에서 후이첸 

공장(6층 건물)으로 이동했고, 다른 무리는 벵스렝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향으로 이동

했다. 헌병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한 노동자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 

500명의 노동자가 있었지만 곧 일부 노동자가 도망치면서 약 300명으로 줄었다. 헌병

대가 공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겁에 질려 돌을 떨어뜨렸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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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아나거나 몸을 피한 가운데 오직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헌병대와 계속 대치했다. 9

시 10분에서 20분 사이, 헌병대가 다시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1월 16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한 카나디아 공단 노동자는 “숨어있던 노동자들이 무슨 일

이 벌어지는 지 보려고 머리를 내밀었을 때, 헌병대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향해 발포했

어요”라고 말했다. 몇몇 노동자들이 헌병대에게 간헐적으로 돌을 던지기는 했지만, 화

염병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카나디아 공단 시장과 카나디아 은

행 사이에 있는 작은 골목에 위치한 임대방에 숨어 있었다. 헌병대는 노동자들의 자취방 

문을 겨냥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 약 50명의 노동자들이 그 방들에 숨어있었고, 다

른 약 100명의 노동자들은 그 옆 3층 건물에 숨어 있었다. 오전 10시 반과 11시 사이, 

벵스렝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한 노동자가 발견되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는 사망한 것

으로 보였다. 언제 총에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1월 16일 진상조사단과 인터뷰한 카나디아 공단 한 노동자의 증언)

“오전 10시경, 한 노동자가 총에 맞는 걸 봤습니다. 우리 중 몇몇이 그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도로가 막혀있단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구급차

도, 응급요원도 우리 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부상자를 끌어내서 카나디아 공

단 한쪽에 있는 은행 근처 도로가에 눕혔습니다. 그때 총성이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렸습

니다. 집이며 상점이며 대부분 문을 닫아서, 열려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서 부상자를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카나디아 공단의 한 여성 노동자 인터뷰, 2014

년 1월 16일)

쓰러진 남자를 헌병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아무도 확실하게 보지 못했다. 사진도 찍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두 대의 군용 트럭이 와서 그 남자를 트럭 안으로 던지는 것을 목

격했다.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걸로 보아 죽었거나 의식불명의 상태로 보였다. 트럭 안에는 

헌병대에 붙잡힌 몇몇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다. 이때가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였다. 오

전 11시부터 헌병대는 도로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헌병대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몇몇 

노동자들은 벵스렝 도로로 나왔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10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나무와 타이어로 여섯 개의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당시 헌병대는 

주위를 순찰하느라 현장에 없었다. 근처 집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노동자들도 있었지

만 바리케이트를 세우는데 동참하지는 않았다. 바리케이드를 세운 뒤, 그 노동자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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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다. 100미터 간격으로 총 6개의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는데, 그 중 하나는 후이첸 공

장과 카나디아 공단의 출입문 사이에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부상자를 몇 사람이 데려와서 인

디펜던트 병원(Independent Clinic) 문앞에 두고 갔다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 홀로 누

워있었고, 주변에 헌병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헌병대가 

물러가자, 병원 직원 두 명이 나와서 그를 진찰했지만, 다시 그를 그 자리에 놓아두고 들

어가버렸다. 그러자 누군가가 부상당한 노동자가 병원 문 앞에 있다고 소리쳤다. 몇 사람

들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오토바이에 싣고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병원 직원들이 부상

당한 노동자를 치료하지 않으려 드는 데에 매우 화가 났다. 헌병대가 철수하자, 일부 노

동자들은 보복으로 병원을 약탈했고, 돌로 창문을 깼다. 그들은 의료 장비며 침대 매트리

스, 약품을 가지고 나와서 길에서 불태웠다. 헌병대가 물러날 때마다 인근 노동자들은 밖

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곤 했다. 그리고 헌병이 다시 올 때마다 집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오후 1시 이후, 헌병대는 이 지역에 진입하려 하는 UN 차량 한 대를 총을 겨누며 막아섰

다. 이 차량은 그 자리에 멈춰서 지켜봤다. 한 건물 옥상에 있던 몇몇 노동자들이 무슨 일

인지 밖을 내다보려 했다. 그러자 헌병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노동자들은 헌병들에

게 병을 던졌다. 이때 건물 주인이 헌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물 문을 열어주었다. 목

격자들에 따르면, 헌병들이 안으로 들어간 후 약 6~7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한다. 헌병들

은 노동자들이 숨어 있을만한 건물의 문에 발포했고 노동자를 발견하면 폭행하였다. 오

후 1시 반경 그날의 마지막 총성이 들렸다. 

1월 3일 오후, 벵스렝 도로

오후 2시 경, 헌병대가 들어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

다. 헌병은 약 100명 정도였다. 20대 이상의 군용 트럭들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헌병들은 총을 겨누며 위협했다. 헌병

들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총을 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한 카나디아 

공단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그 이후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려고 짐을 쌌다. 그들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오자, 헌병들은 잘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성 

노동자들은 아직 숨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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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무리의 헌병들이 동쪽에서 와서 카나디아 공단 정문에 있던 다른 부대와 합류

했다. 그 다음 헌병들은 동쪽으로 전진했고, 남성 한 명을 붙잡아 끌고 갔다. 그의 손은 

등 뒤로 묶여져 있었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는 심하게 폭행당한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건물 3층에서 한 노동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카다니아 

공단 한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오후 2시경부터는 충돌이나 시위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거리는 매우 조용했고, 폭력진압을 목격한 많은 노동자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정신적

인 충격상태’에 빠져있는 동시에 ‘친구들과 동료들이 매우 걱정’되었다 (한 카나디

아 공단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이런 폭력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폴포트(Pol Pot) 정권

에 대해 말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부모님 말로는 폴포트 때는 누

군가를 죽이기 전에 물어봤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더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죽이고 싶으면 아무나 죽였으니까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그들에 대항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저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카나디아 공단 

한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1월 3일 이른 오후, 프놈펜 법원 앞

벵스렝 도로에서의 유혈 진압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 IDEA, 여러 노조, 인권

활동가들은 프놈펜 제1심 법원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곳에는 약진통상 앞에서 연행되

어 911공수여단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10명의 연행자들이 끌려와 있었다. 후에 본 

파오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는 법원으로 오는 길에 경찰에 폭행을 당했으며 부상 치

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의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법원에 와서야 의사

의 도움을 받았고 인권 NGO인 LICADHO에서 보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법원 앞

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에 참가자들은 카나디아 공단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

었다. 오후 2시, 헌병대가 법원 앞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기 시작했다. 헌병은 쇠파

이프로 두 대의 오토바이 택시(뚝뚝)를 파괴했다. 오후 2시경 법원 앞 시위는 종료되었

다. 

사건의 여파

그 다음날 13명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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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부상당하고 심지어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정확한 사상자의 수는 아직 확인

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4년 1월 4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노조들의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한편 

자유공원(Freedom Park)에 모여있던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자들과 노동자들이 사설 민

병대의 공격을 받았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두 명, 캄보디아노동조합총연맹(CCU) 롱 

춘 (Rong Chhun) 위원장, C.CAWDU 아 톤(Ath Thorn)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역할을 

소명하라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 1월 4일부터 프놈펜 시 전역에 헌병대와 바리케이

드가 깔렸다. 프놈펜 시 당국과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였

다. 벙깍 호수 지역주민 강제퇴거 반대운동을 하는 다섯 명의 여성활동가들이 파업 기간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되었다. 이들 여성 활동가들은 

당일 저녁 석방되었다. 

카나디아 공단의 경우, 충돌 이후 대형 공장들마다 헌병대가 정문의 경비를 섰다. 벵스

렝 도로에도 군인들이 있었다. 군의 주둔은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군대는 통

근자들에게 벵스렝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월 3일 이후 상점 주인들은 물건

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다가 1월 7월이나 8일이 돼서야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근처에 

살던 노동자들의 반 가까이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군대가 1월 14일에 돌아와

서 사람들을 잡아갈 거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노

동자들은 겁에 질려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고, 업무에 복귀

한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돌이켜보면, 아직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군의 폭력 진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최저

임금 160달러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사람들 잡혀

가고 노조 활동가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공포감이 압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

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은 노동

자를 범죄자처럼 묘사합니다. 오직 한 쪽 이야기만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이 군대에 돌

을 던지고 부상을 입혔다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

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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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우리만 다 비난을 받

아야 하죠? 1월 8일, 프놈펜에 다시 돌아올 때, 같이 택시를 탄 한 여성 노동자가 자신은 

이곳에 일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받아서 고

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류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

금에 의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만 소유 공

장에서 일하는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진압에서 GMAC의 역할 

GMAC에서 발표한 여러 성명을 보면 GMAC이 정부에 시위대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2013년 12월 18일, GMAC은 소위 “폭력적

이며 절차를 따르지 않은 파업”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만약 정부

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폭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통제불가

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며, 사용자들은 지치고 낙담한 나머지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감히 투자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겍 되면 실업과 빈곤이 발생하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1 

심지어 GMAC은 2014년 1월 초에 발생한 치명적 폭력진압 이후에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다.12 GMAC 사무총장 켄 루(Ken Loo)는 사업 손실과 정부의 진압을 거론하며 

“(산업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당국의 시위 진압은—이는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노조 지도부는 GMAC을 강력 규탄하였다. 2014년 1월 17일 진상조사단과의 인터

뷰에서 C.CAWDU 콩 아팃(Kong Athit) 부위원장은 “GMAC은 그 동안 현 정부와 

노조의 취약성을 악용해왔다”고 분석했다. 노동활동가인 모라 사르(Mora Sar) 역시 

“GMAC은 노동자 및 노조와의 협상에 신의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임해야 한다. 노동자

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11　 성명서 전문은 GMAC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2014년 2월 10일 현재) http://gmac-
cambodia.org/news_event/12/18-12-13.php.
12　 캄보디아데일리 2014년 1월 6일자 기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력 사용 옹호하는 
GMCA” http://www.cambodiadaily.com/archives/gmac-defends-use-of-force-against-
striking-workers-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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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1월 2~3일 발생한 폭력과 진압에 GMAC이 책임이 있다. 게다가 GMAC의 사

용자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지속시켜온 장본인들이다”라고 말했

다. (2014년 1월15일 인터뷰)

C.CAWDU의 아 톤( Ath Thorn) 위원장은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택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번질 것을 우려하였다. 둘째, GMAC의 회원사인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대사관을 통해 로비를 벌였다. 셋째, 정부는 야당이 현 상황을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17일 인터뷰)



V

피해자와 가족

2014년 1월 2일과 3일의 노동자 시위에 대한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 지지

자들, 활동가들, 그리고 우연히 시위 현장 근처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살해, 임의 

연행, 신체적 상해가 초래되었다. 최소 4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23명의 노동

자들이 연행되었고(그 중 21명은 아직 구금 상태이다), 3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중 25명의 노동자들은 총상 환자였다. 

또한 시위 전후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일반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자행

된 다양한 형태의 탄압을 겪었다. 탄압은 징계 처분부터 부당 해고까지, 감시부터 민형사

상 고소고발까지 다양하다. 

폭력 피해 사례

2014년 1월 3일, 카나디아 공단 시위 노동자들에 대한 군의 공격으로 최소 4명의 노

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래 표 1 참조) 4명 모두 소비에트-크메르 친선 병원(일명 

“러시아 병원”)으로 호송된 지 몇 시간 만에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표 1. 2014년 1월 3일 카나디아 공단 진압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 

개인 정보 소속업체와 근무기간 노동조합 가입 여부 사망원인

1) 펭 코살 
    (Pheng Khosal)
    -남성, 24세
    -미혼

  Y테크 공장(Y 
Tech Factory)

  2년

  노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나 특별한 
직책 없음

  총상

2) 이엔 리흐티
    (Yien Rihty)
    -남성, 26세
    -배우자: 치오후 
사린 (Chiou Sarin)
    -딸 하나(생후 
21개월)

  신 차오 공장(Sin 
Chao Factory)

  5년

  노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나 특별한 
직책 없음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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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킴 팔 립
    (Kim Phal Leap)
    -남성, 26세
    -배우자: 카
트 삼네앙 (Khat 
Samneang)
    -딸 하나(생후 2
개월)

  클로리 공장(Chlori 
Factory)

  2년

  노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나 특별한 
직책 없음

  가슴에 총상

4) 솜 라비
    (Som Ravy)
    -남성, 25세
    -배우자: 케
오 판니스 (Keo 
Phannith)
    -아들 하나(2살 
반), 딸 하나(생후 10
개월)

  바타낙(Vattanak) 
공단에 있는 뉴 밍다 
공장(New Mingda 
Factory)

  8일

  이직 전 클로리 공
장에서 5년 근무

  노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나 특별한 
직책 없음

  총상

한편, 후아시 의류(Hua Hsi Garments Ltd.)에 다니던 16세 노동자 켐 소파스(Khem 

Sopath)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실종된 상태다. 카나디아 공단 진압 도중 헌병대가 군

용 트럭에 싣고 갔다는 사람들 중에 그의 시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들은 이

미 장례를 치렀다.목격자들은 2014년 1월 3일 부상당한 시위대 일부를 군이 싣고 갔다

고 증언한다. 켐 소파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실려간 사람들의 수와 신원은 밝혀지지 않

았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헌병대의 무차별 발포와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시위 노동

자들은 물론 단순 행인들도 부상을 당했다. 2014년 1월 3일 카나디아 공단의 벵스렝 가

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 와중에 발생한 구타나 총격에 의한 부상으로 총 38명이 입원하였

다. 이들 중 25명은 다양한 신체 부위에 총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했으며, 다른 7명은 총

상 외의 다른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13피해자들 중 카나디아 공단 내 공장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구타로 뇌출혈과 경미한 두부 및 팔의 외상을 입었다. 러시아 병원에서 이루어

진 해당 노동자와 그의 어머니와 진상조사단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찰들에게 전기진압봉

으로 구타를 당하고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전히 약간의 기억상

실 장애를 겪고 있어서 그가 일했던 공장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일부 기억하지 못

한다. 

다른 피해자는 금속 조각 때문에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이 얼마나 자

13　 부상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상세정보는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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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심하게 구타했는지에 대해 “(그 날)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

다. 그는 눈 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한 후에 일단 퇴원했었지만, 여전히 얼굴에 심각한 

통증이 있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직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중인 그는 완전히 시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LICADHO에 따르면, 몇몇 환자들의 신체에는 여전히 총알이 박혀있는데, 의사들이 

총탄을 제거하는 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중 일부

는 여생 동안, 신체적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부상자들이 모두 2014년 1월 3일의 시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그

저 폭력 진압 당시에 단순히 시위 현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또는 자취방 안에 있다가 부

상을 당했다.

그 중 한 명은 뚝뚝 운전기사로, 진압 당시 카나디아 공단 주변을 뚝뚝을 몰고 지나가

던 중 오른쪽 허벅지, 왼쪽 발목, 복부에 세 발의 총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경험을 다음

과 같이 회상했다.“제가 파업 노동자들을 보고 막 뚝뚝을 세웠는데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총알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친 줄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계속 달렸는데 나중에야 다리에 이미 감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파업 노동자가 던진 돌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피가 나는 것을 봤고 다른 쪽 다리도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인터뷰)

역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젊은 여성 두 명도 진압 와중에 총에 맞았다. 이들 중 한 명

은 자취방 안에 있다가 무릎에 총을 맞았다. “우리 자취방은 현장(카나디아 공단)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하고 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처음 총소리를 들었

을 때만 해도 꽤 멀리에서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총알이 우리 방까지 뚫고 들어

오더군요. 저는 그냥 방 안에 서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 날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총에 

맞은 걸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인터뷰)

다른 여성은 그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두피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다. 그

녀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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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있었어요. 총알이 멀리에서 날아왔는

지, 아니면 제 바로 옆에 있던 경찰이 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총격이 시작되자 친구가 저보고 머리를 숙이라고 했어요.” 

(2014년 1월 15일 인터뷰)

손실과 피해진압은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와 추가 부담을 남겼다. 

일부 부상 노동자들은 건강 문제로 일을 쉬어야 했고, 그 결과 그들의 가족들은 유일한 

수입원을 잃게 되었다. 부상당한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

서 아들의 부상으로 초래될 시련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절망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통탄했다.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앉지도 못해요. 수술을 받아야 해요. 아들의 

상태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들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2014년 

1월 15일 인터뷰)

부상을 입은 뚝뚝 운전기사 부인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결근했다는 이유로 실직했다.

“남편은 뚝뚝 운전기사인데 그 날 부상을 입었습니다…그때부터 제가 병원에서 남

편을 돌보고 있어요. 한 번도 병원을 떠난 적이 없었죠. 1월 11일, 저는 다니던 회사에

서 급여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이미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5일 인터뷰)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종종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을 잃었다는 것을 뜻한다. 애

도와 큰 슬픔 속에서도, 한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은 생후 2개월된 아기를 홀로 키워야 하

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추스려야만 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

한다.

“남편이 죽은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지요. 저는 현재 3개월 출산 휴가 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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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농사

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좀 자라면, 다시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 지도 모르

지요.” (2014년 1월 18일 인터뷰)

상처는 아물지만 두려움은 계속해서 남는다. 진상조사단이 인터뷰한 노동자들 중 두 

명은 진압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도시에서의 “꿈”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림 5.1)

카나디아 공단에서 살해당한 노동자 킴 팔 립(Kim Phal Leap). 그의 아내와 아버지는 그가 근면하고 

사려깊은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그의 사망으로 태어난 지 두달 된 아이는 고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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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압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끼친 피해는 최저생활임금을 받을 권리를 위

한 투쟁이 갖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를 더욱 피부로 실감하게 해주었다. 한 의류 노동자

는 현 사태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임금, 이를

테면 160달러를 원한 것 뿐입니다 …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

게 이렇게 뻔뻔한 폭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는지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

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환멸과 불신을 드러낸다.“제 아들은 이 

사람들, 군대가, 같은 국민을 죽일 [수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크메르가 크메

르를 죽일 수는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한 사망한 노동자의 

아버지 인터뷰, 2014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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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킴 팔 립의 “사망증명서.” 총상이 사인이라고 적혀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장기에 총상을 입었는지 

어떤 상처가 치명적이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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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향한 고된 여정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정부의 손해배상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을 법

정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부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개인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 언급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는 

무료다.

사망한 킴 팔 립(Kim Phal Leap)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부촌장인 소우스 사모울

(Sous Samoul)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병원에 갔다가 프놈펜 주지사로부터 장례식

비와 시신 운구 비용 등으로 미화 2,500달러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이 공적인 것인지 주

지사 개인의 기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주지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

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정보가 부족과 사법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인해, 진압 피해자들에 대

한 정의 구현과 배보상은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힘겨울 것이다. LI-

CADHO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매튜 펠러린(Matthieu Pellerin)에 따르면, 정

의 구현을 위해 진압의 책임자들을 고소하는 등 법원에 호소하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하

다. 가족들, 지지자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속적으로 

사태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다. 

소우스 사모울(Sous Samoul) 역시 펠러린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진상조사

단이 아들의 사망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소우스 사모울은 오히려 

진상조사단에게 “제소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제소를 하는지” “손해배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반문했다. 그는 지방정부 내에서 일정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진압에 대한 맹렬한 비

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1월 2일과 3일에 걸친 폭력사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은폐하려

고 했다는 점이다. 1월 17일, 킴 팔 립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캄퐁 스페우(Kampong 

Speu) 주의 부지사가 마을 주민들을 모아 포럼을 개최하여 파업 기간 폭력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이 없다면서 오히려 시위대를 골치덩어리에 마약 중독자라고 비난했다고 한

다. 소우스 사모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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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제 아들을 비롯하여 시위대가 마약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이죠. 

제 아들은 담배조차 피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다들 제 아들이 정말 좋

은 아이라고 말할 겁니다. 포럼에서, 그들은 파업 노동자들이 회사의 재산을 파괴하고, 

길을 막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고 말했을 뿐,…파업이 애초에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전

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위가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경찰이 그들을 구타하

기 시작하자 비로소 파업 노동자들도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전혀 말하지 않았

습니다.” (2014년 1월 18일 인터뷰)

이처럼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우스 사모울은 국제사회에 눈을 돌려 그의 아들을 

위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마찬

가지로, 그는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줄 것과 그의 아들을 포함하

여 모든 진압 피해자의 정의 구현을 도와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

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제 아들의 정의 구현을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과 구속된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국제사회

가 나서서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이 저지른 만행과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23명의 연행 노동자들을 석방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주십시오.” (소우스 사모울 인터뷰, 2014년 1월 18일)



VI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가 탄압

진압이 시작된 2014년 1월 2일부터 21일까지, 40명이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이유로 

임의연행되었다. 23명은 1월 2일과 3일의 군 진압 당시 연행되었으며, 다른 17명은 그 

후에 연행되었다. 

1월 2일과 3일에 연행된 23명은 형사 기소되었으며, 이 중 21명은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이다. 그 중 10명은 1월 2일 약진 공장 앞에서 연행되었고, 나머지 13명은 1월 3일 

카나디아 공단에서 연행되었다(표 2.1과 2.2 참조). 

표 2.1 1월 2일 약진 통상 앞 연행자14

  이름 (나이)   소속/직업

  1. 본 파오(Vorn Pao), 
(39)

비공식부문민주독립노동자연합(IDEA) 위원장

  2. 텡 사분(Theng 
Saveurn), (24)

캄보디아농민연합(CCFC) 간사 

  3. 찬 푸티삭(Chan 
Puthisak), (40) 

벙깍 호수 지역운동 대표, 유리 세공사 

  4. 소쿤 솜밧 피셋(Sokun 
Sombath Piseth),(31) 

캄보디아 노동인권센터(CLaRi-Cambodia) 활동가 

  5. 침 테언(Chhim 
Theurn), (26) 

약진통상 의류 노동자 

  6. 용솜안(Yong Som 
An), (31) 

전기공

  7. 레트 로아타(Reth 
Roatha),(24) 

정미소 노동자

  8. 나크리 반다(Nakry 
Vanda),(19) 

캄볼(Kambol) 지역 의류 노동자

  9. 론 산(Lorn San), 
(20) 

가이나이(GaiNai) 공장 의류 노동자

  10. 텡 차니(Teng 
Chany), (21) 

건설 운송 기사

14　 자세한 내용은 별첨 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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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월3일 카나디아 공단 연행자 15

이름(나이) 소속/직업

1.체아 사라트(Chea 
Sarath), (34)

오토바이 택시 운전기사

2. 욘 속 체아(Yon Sok 
Chea), (17)

이강 공장(I Khang Factory) 의류 노동자

3.보우 사리트(Bou 
Sarith), (27)

의류 노동자

4. 맘 피세트(Mam Pis-
eth), (23)

카나디아 공단 의류 노동자

5. 넴 소쿤(Nem Sok-
houn),(23)

의류 노동자

6. 팡 트렌(Phang Tren), 
(24)

카나디아 공단 의류 노동자

7. 리 시넌(Ry Sinoun), 
(18)

신 리안(Sin Lian factory) 공장 의류 노동자

8. 헹 라타(Heng 
Roatha), (22)

카나디아 공단 의류 노동자

9. 팡 바니(Pang Vanny), 
(38)

선텍스(Suntex) 공장 의류 노동자

10. 호언 다(Hoen 
Da),(29)

홍신(Hong Sin) 공장 의류 노동자

11. 체언 용(Cheurn 
Yong), (23)

의류 노동자

12. 로스 소포안(Ros 
Sophoan), (25)

밍약(Ming Yiak) 공장 의류 노동자

13. 프로르 사라트(Pror 
Sarath), (26)

사설 경비

그들은 각각 연행된 다음날인 1월 3일과 4일  법정에 불려 나가 형사기소되었다. 연행 

후 수일 동안 행방이 공개되지 않아 가족, 변호사, 의료진 접견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캄

퐁참(Kampong Cham) 소재 도소제3교도소( CC3, Correctional Centre 3)에 수감되

었다는 사실을 1월 8일이 되어서야 공개했다. 

약진통상 앞에서 연행된 10명 모두 폭행죄(형법218조)와 손괴죄(형법 411조)로 기

소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된다. 카나디아 공단에서 연행된 13명 모

두 같은 형법 조항으로 기소되었고, 그 중 3명은 추가적인 두 가지 죄명 즉, 공직자 모욕

죄(502조)와 교통방해죄(78조)로 기소되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보석금은 미화 1,0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로 책정되었다.

15　 자세한 내용은 별첨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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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23명의 구속자에 대한 보석이 거부되었다. 2월 7일, 보우 사리트(Bou 

Sarith)와 욘 속 체아(Yon Sok Chea)의 변호인은 2월 8일의 보석 심리를 위해 소환되

었다. 보석 심리가 끝나고 1시간 후, 2명은 보석금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풀려났

다. 2월 11일, 법원은 남은 구속자 21명의 보석 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하였다. 

또한, 구속자들은 진압 당시 입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19명은 진압 당시 구타를 당

하여 경상을 입었다. 4명은 머리와 팔에 중상을 입었다. 본 파오의 부상이 가장 심각한데 

머리에 5cm 길이의 자상을 입었다.

미성년자인 욘 속 체아(Yon Sok Chea)(17세)를 포함하여 23명 전원이 100명 이상

의 형사 범죄 수감자들이 득실거리는 제3교도소에  투옥되었다. 구금 2주 후인 2014년 

1월 17일이 되어서야 욘 속 체아는 캄퐁참 소재 소년원으로 이송되었다. 

면회는 가족 구성원, 변호사, 의사 그리고 선별된 단체로 제한되었다. LICADHO의 낼

리 필로그(Naly Pilorge) 국장은 진상조사단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변호사, 가족, ICRC와 LICADHO는 23명의 사람들과 다소 정기적인 접촉이 가능했

으나 (저는 LICADHO 소속 의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갑니다) 접촉이 쉽지는 

않습니다. 초반에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 모두 제3교도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엔인권최

고대표사무소(UNOHCHR)에서 1월 중순에 그들과 접촉했고 구속자들을 두 차례 만났

습니다. 노동조합, NGO, 야당 국회의원, 승려와 같은 다른 단체들은 면회를 거부당했습

니다.” (이메일 인터뷰, 2014년 2월 7일)

제3교도소는 캄보디아에서 최악의 교도소 중 하나이다. 캄퐁참 지역에 위치한 CC3는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걸리는 먼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구금 시설은 적어도 10년 

이상 수감자들을 위한 것이다. 

제3교도소에는 수감자들이 초과수용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 기준으로 1,495명의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구금자 한 명 당 겨우 0.93㎢의 공간이 주어진다. 건강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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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상태는 비참하며 수감자들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배급되는 음식의 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데, 한 사람당 하루 식비가 고작 0.25달러다.16

정부는 진압에 대한 거센 비난과 대중행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연

행했다. 세 차례에 걸쳐 총 17명이 연행되었다. 1월 6일, 다섯 명의 벙깍 호수 철거반대 

행동 활동가들이 23명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다가 연행되었다. 1월 19일

에는 IDEA의 부대표인 속춘오응(Sok Chhun Oeung)이 구금된 23명의 석방과 최저임

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사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1월 21일에는 11명의 활동

가들과 조합원들이 구금된 23명의 석방을 요청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에 청원서를 제출

하려고 하다 연행되었다. 

(그림 6.1)

캄보디아 “23명 석방(Free the 23)” 캠페인이 펼치고 있는 23명의 연행 노동자와 인권옹호자들에 대

한 석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사진: change.org)

다음 날 석방된 속춘오응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행자는 모두 연행 당일 석방되었으나, 

선량한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불법 시위를 조장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활동

은 당국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양식에 서명을 요구 받았다. 

16　 CNV Internationaal. “Cambodian Workers Still in CC3 Prison.” News Release. 04 February 2014. 
http://www.cnvinternationaal.nl/en/our-work/news/show/news/update-cambodian-garment-workers-
are-still-in-prison, accessed on February 8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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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진압 이전, 당시 그리고 그 후에도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은 기업, GMAC,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을 겪었다. 지역 노조 지도자들은 파업에 참여하

고 폭력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직장에서 해고당하였다. 

캄보디아노동총연맹(CLC)의 아톤(Ath Thorn)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서로 다

른 연맹의 대표들에게는 164개 기업으로부터 손배소가 제기되었다. 2013년 12월 29일 

배포된 공개 서한을 통해 GMAC은 이들 6명의 노조 지도부가 캄보디아의 임금 손실, 일

자리 상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군이 노조 활동가

들을 밀착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에서 사전에 발표한 명령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한은 

2014년 1월 6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업무에 복귀한 노조 활동가 상당수가 파업 참여를 

이유로 자신들이 이미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맨하탄(Manhattan Co. Ltd), QMI 2와 QMI 4 공장의 경우도 노조 지도부가 부당하

게 해고되었다. 회사측이 노조 대표에게 발송한 해고 통지에는 이들 노조 지도부를 노동

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직”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QMI 2에 있는 C.CAWDU 지부 

역시 다른 유형의 노조 차별을 경험했다. 경영진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원한

다면 C.CAWDU에 가입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영진은 또

한 C.CAWDU를 반정부 조직이라 낙인 찍고, 노동자들이 C.CAWDU에 가입하면 ‘감

옥에 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맨하탄 공장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1) 최저임금 미화 100달러를 인정한다 2)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3) 향후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찰에 불려갈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한다 4) 항상 이 합의서를 지참

하며 출근시 경비에게 제시할 것에 합의한다.앞에서 살펴보았듯, 공장들은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술, 예컨대, 공장 문을 봉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력배 고용, 임금 삭감 위협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술을 사용하였다(세부 논의는 제4장 

참조).



VII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최저임금

노동자문위원회가 겨우 월 95달러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린 데에 항의하여 노동자

들이 거리로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다.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총파업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여러 지역 언론이 당시 경제상황에 따른 의류 노동자의 어려움을 보도했

다. 최근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노동자들은 이러한 물가 상승이 가지고 오는 여

파를 실감하고 있었다. 2013년 11월, 육류, 채소류와 다른 기본 식품의 가격이 모두 가

파르게 상승했는데, 어떤 품목의 경우 30%나 뛰었다.17

캄보디아전국섬유노조독립연맹(NIFTUC)의 몸 님(Morm Nhim) 위원장은 당시 상

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생활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160달러 인상 요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상한 채소를 구입하는 일도 많았습

니다. 임대료는 보통 매년 5달러씩 인상되는데, 올해는 공급이 수요보다 적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10달러나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노조와 노동자들이 임금 

160달러 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친정부 노조도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상위 조직의 입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 시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몸 님(Morm Nhim) 인터뷰, 2014년 1월 17일)

C.CAWDU의 아톤 위원장 역시 식비를 충당하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

리기 위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초과노동을 강요당했는지 설명하였다. 그들은 장기간 노

동해야 했으며 거의 휴가를 낼 수 없었다. 많은 기업들이 직장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한다. 실제로, 노조들은 이번 파

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사용자들과 당국을 상대로, 만약 노동자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2013년 12월 중에 1주일 간 의류 노동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

17　 한 예로 2013년 11월 25일자 프놈펜포스트 지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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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에도 우리는 GMAC에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즉 (1) 최저임금 인상, (2) 하루 3달러 상당의 아침, 점심, 저녁 식비 지급, (3) 향후 노

동쟁의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내도록 각 기업에 요구할 것, (4) 단기 계약과 비정규직 철

폐, (5) 조합을 해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하는 폭력배 고용 및 탄압 중단, (6) SL 의

류가공(SL Garment Processing) 공장의 노동쟁의 해결을 정부에 요청할 것 등을 요구

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은 일단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위의 모든 요구사항들

을 제기할 것입니다.”(아톤 인터뷰, 2014년 1월 17일)

진압 당시 부상을 입은 한 뚝뚝 운전기사는 진상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노동자들의 요구는 적절하며 정당합니다. 그들은 그저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서 그저 살아남기 위한 요구이니까요.” (부상을 입은 한 뚝뚝 운전기사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한 노동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행 최저임금으

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60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집주인은 즉시 임대료를 올립

니다. 160달러도 사실 충분한 임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75달러보다는 낫겠

지요.”(부상을 입은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5일)

CCU 위원장 롱춘(Rong Chhun)은 CCU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최

저임금 160달러 인상, (2) 연행된 23명의 활동가 석방, (3) 폭력은 당국에 의해 시작되

었으므로 폭력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 등이다(2014년 1월 20일 인터뷰). 한편, NIF-

TUC의 부위원장인 켄 쳉글랜드(Ken Chhengland)도 노동자들과 노조는 이번 진압과 

관련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부가 사상자와 실종자에 대한 책임을 인

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23명의 연행자들에 대한 석방을 요청했으며, 사용자들에게 

노조에 대한 고소를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월 중에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4년 1월 17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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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은 빈약한 급여나마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투쟁부터 해야 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파업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미 약 40달러의 손

실을 보는 것이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

다. 심지어 그들은 만약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인 100달러 외에 10달러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고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공지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제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시위 이후에, 핸드폰 지참이 금지되어서 더 이상 서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새 노조 지도부를 제안하고는 노동자들에게 이 새 노조에 가입한다는 서류에 서

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캄퐁참 지역의 한 노조 지도부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대만 소유 공장에서 일하는 몇몇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

다. 이들은 임금도 받지 못했다.“국제사회에서 이 회사들의 바이어에게 더 압력을 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법적 절차만으로는 해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생존이 어려워지겠지

요. 우리는 아직 12월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이어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래

서 더 중요합니다.”(대만 공장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 인터뷰, 2014년 1월 16일)

캄보디아의 값싼 인건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글로벌 대형 소매업체들이기 때문에, 노

조 지도부는 이들 국제 브랜드에 압박을 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

는 동아시아 수출 제조업체들에 압박을 가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데, 중국, 대만, 홍

콩,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이들이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프놈펜 주재 한국 대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진압 당시 한국 기업이 맡고 있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임금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경찰과 교

사들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노

동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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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한국 기업과 직접 접촉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주들이 태반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배만 불리지 말고 임금을 인상시키라고 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대사관은 투자 보호와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나라의 노동 문제

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게 아니다. 대사관은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발

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할 뿐이다. 즉 한국의 기업들이 가능하면 여기

에서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잘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

이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기업들한테 근로기준법 준수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추궁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그래도 기업이 캄보디아를 끌어 안고 캄보디

아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CSR경쟁을 시키고 있다. 우리가 시상도 한다. 다른 나라는 아

무 데도 안한다. 한국만 벌써 두 번째 했다.”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 김한수 인터

뷰, 2014년 1월 16일)

(그림 7.1)

최저임금 160달러 인상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불굴의 요구를 보여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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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대

국제 노동 인권 단체 및 노조는 이 사태에 대응하여 지지, 항의 행동을 취했으며 연대

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잔인한 폭력과 억압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평

화 시위 이후에 아직도 구금되어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 23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

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취해진 조치에는 서신 전달, 대사 면담 및 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에서의 시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와 그 대표에 

대한 모든 폭력 및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 (2)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 (3)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할 것, (4) 파업에 참여

했던 노동자와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할 것, (5) 최저임금 협상을 재개할 

것, (6) 파업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모든 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할 것 등이다. 

전 세계적인 항의 행동은 최초로 2014년 1월 10일 부터 18일 사이 각국에 있는 캄보디

아 대사관 및 총영사관 앞에서 전개되었으며, 두번째 행동은 2014년 2월 10일에 있었

다. 시위는 한국, 홍콩 특별 행정구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

이시아, 스리랑카, 일본, 호주, 터키, 벨기에,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온두라스를 포함

한 최소 17개 국가에서 벌어졌다.18 

18　 다음을 참조하라.
Asian Labour Update: http://www.scoop.it/t/asian-labour-update;
“Cambodian Embassies besieged – Free the 23!”, http://www.industriall-union.org/cam-
bodian-embassiesbesieged-today-free-the-23;
“Global Solidarity With Cambodian Workers!”, http://www.union-league.org/global_soli-
darity_with_cambodian_workers;
“Global Day of Action to Free Cambodian Garment Workers: in Seoul”, https://www.face-
book.com/media/set/?set=a.247818395387992.1073741844.122778537891979&type=1;
“Union members protest on behalf of garment makers outside Cambodian embassy”, 
http://www.canberratimes.com.au/act-news/union-members-protest-on-behalf-of-gar-
ment-makers-outsidecambodian-emabassy-20140123-31at8.html#ixzz2tm0AJaj7;
“Philippines workers join international protest, back Cambodian workers”, http://www.
kilusangmayouno.org/news/2014/01/ph-workers-join-int%E2%80%99l-protest-back-
cambodian-workers;
“Thai people,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defenders call on Cambodia to respect hu-
man rights”, http://workershub4change.blogspot.hk/2014/01/thai-people-civil-society-
and-human.html;
“Protest letter and action from Malaysia: Re: Call for Cambodian Authorities to End Bru-
tal Repression Immediately”, https://www.facebook.com/notes/asia-floor-wage/10-
jan-2014protest-letter-and-actionfrom-malaysia-re-call-for-cambodian-autho-
ri/656400227739870;
“Hentikan Kekerasan Brutal terhadap Buruh dan Serikat Buruh di Kamboja”, http://www.
majalahsedane.net/2014/01/hentikan-kekerasan-brutal-terhada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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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왕립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여러 온라인 청원이 전 세계적으

로 진행되어 총 24,000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했다.19 2014년 2월 10일에 벌어진 전 세

계적인 두 번째 시위의 물결로부터 온 거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월 11일, 

21명의 구속자들은 비공개 심리를 받았으며 프놈펜 항소법원은 이들에 대한 보석 청구

를 기각했다(두 명은 2014 년 2월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콩 공장에서 일하는 한 젊은 여성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에도 많은 투쟁에 참여했지만 2014년이야말로 그 중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소

위 ‘민주 사회’에서, 더 높은 최저임금 열망을 표출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심한 폭력

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게다가 우리만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어요. 정부는 군

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예요. 이게 과연 민주 정부

가 할 법한 말인가요? 우리는 단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인데 정부는 우리를 

거리의 똥개 취급을 했어요. 아무도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도둑도 이러한 대우는 받지 않을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피해자들과 노동자들을 위

한 정의 구현에 나서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밝혀내야 합니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인터뷰)

19　 다음의 서명 링크를 참조하라.
“Stop the Brutal Suppression of Workers and Trade Unions in Cambodia” by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http://www.change.org/en-GB/petitions/
mr-hun-sen-stop-the-brutal-suppressionof-workers-and-trade-unions-in-cambodia-
3?share_id=qlYnonvmaU&utm_campaign=autopublish&utm_medium=facebook&utm_
source=share_petition;
“Cambodia: Court rejects bail for remaining 21 detainees” by Asian Human Rights Com-
mission, http://www.humanrights.asia/news/urgent-appeals/AHRC-UAU-008-2014;
“Hold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Sen accountable for the crimes he has commit-
ted against his country and his people” by Brianna Williams, http://www.change.org/
petitions/the-united-nations-holdcambodian-prime-minister-hun-sen-accountable-
for-the-crimes-he-has-committed-against-his-countryand-his-people?share_
id=gEnizNrWPv&utm_campaign=autopublish&utm_medium=facebook&utm_source=share_
petition;
“Free the 23 and give workers a living minimum wage of USD$160 a month” by Free 
the 23, http://www.change.org/petitions/garment-manufacturers-association-cambodia-
free-the-23-and-give-workers-aliving-minimum-wage-of-usd-160-a-month?share_
id=wGJIizmFWI&utm_campaign=share_button_action_box&utm_medium=facebook&utm_
source=share_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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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지지했던 한 농민 공동체 지도자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기분이라… 우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캄보

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호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위 진압에 군대

와 경찰을 동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겁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법원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우리 활

동가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캄보디아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캄보디아의 지도자

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또는 역사를 아예 무시하는 데에 있습니

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15일 인터뷰)



VIII

결론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들의 증언과 솔직한 설명 덕분에 진상조사단은 노동자들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겪었던 사건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상세한 인터뷰를 통해 진상조사단은 노동자 시위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였고, 시위 

전후 벌어진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폭력 진압으로 인한 노동자들

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들

은 전례없는 억압과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역사적으로 폭력으로 점철된 나라에서 자랐음에도 이

번에 젊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겪은 일은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정도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눈에 띄게 큰 상처를 받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

으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한다. 이는 공포의 분위기가 아직도 

캄보디아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상조사단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세 항목

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빈곤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자들의 시위를 촉발하였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결과, 파업과 시위에 돌입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삭감되었다. 이는 2013년에 식료품, 연료와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 수

준으로 급등하면서 더 악화되었다. 게다가, 현재 유기 계약제가 사실상 표준화되면

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손실은 더 악화되고, 의류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

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인터뷰한 대부분의 노동자들

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계속 일하고 살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증언은 자신

들의 상황이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2.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공간의 부족

노사정 노동자문위원회(LAC)에 의해 수행된 2013년 12월 임금 협상의 과정과 결과

는 노동자문위원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며, 정부

가 중립적인 입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문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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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 16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캄보디아 법률

에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자문위원회는 노동자의 이익을 일관되게 반영하지 못했다.20 실제로, 2013년 12월 임금 

협상 기간 동안 노동자 대표, 정부와 사용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2010년 임금 협상 당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문위원회의 편향적 조직 구

성이 협상 과정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노동자문위원회는 노동부 대

표단, 독립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용자 협회(GMAC) 대표단, 그

리고 다수의 친정부 노조연맹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화되어 가는 고용 조건과 생

활 수준, 그리고 노동자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직면한 노동

자들은 할 수 없이 노조 지도부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파업과 시위에 돌입했던 것이

다. 

3. 노동자 시위의 무력 진압은 전례없고,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결국에는 인권 비상 사태

를 초래했다.

심지어 유엔 대표부가 있는 앞에서까지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등 비무장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한 점은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수호 책임을 철저하게 방기했

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보다 사용자와 

의류 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12월 29일 이전, 사용자와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파업과 시위를 진압하

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리를 지키게 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도록 회유한다든지, 노동자, 활동가, 노조 지도부를 위협하는 등 다양한 수

단이 사용되었다. 2014년 1월, 폭력사태가 발생한 공단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군대가 무

기로 시위대를 공격했으며, 이 때부터 시위대가 폭력 행위와 보복적 대중 시위에 호소하

게 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 분쟁은 심화되었고, 시위대를 향한 군의 무차별적 공

격과 발포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고 수십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2014년 1월,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 시위 탄압을 위해 특히 잔인한 수단을 꺼내들었

20　 캄보디아 헌법 및 캄보디아 노동법 제104조와 107조 참조. 두 법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
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은 “국가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 생활비, 사회보장수당과 관련,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필요”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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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MAC이 생산을 재개하고 사업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위를 진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진상조사단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시위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과 야당이 일부 노조를 자신들의 노선

으로 끌여 들일 것을 두려워한 정부가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활동가 및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차별, 임의 구금, 정당한 파업 행위

에 대해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 제기, 대중 집회 금지 등을 통해 명확히 드

러나는 것처럼,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향후 계획 

이 보고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견해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진상조사단은 향후 정부가 해야 할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제시한 핵심 사

항 몇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 억압과 박해를 중지하라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사태는 노동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취약한 캄보디아 사회의 뼈대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리 간단하고 신속하게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탄압 중단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

건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탄압 중단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

다.

모든 구금자의 석방과 그들에 대한 모든 형사 기소의 면제

노동자 지역에서 경찰과 치안병력의 철수

노조 지도부 탄압 중단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 허용 및 이를 금지하는 법률 폐지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업계의 압박에 밀려, 캄보디아 정부가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이유에 대해 부인 전략으

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현 임금

이 너무 낮다는 사실, 그리고 월 최저임금 160달러는 충분한 연구에 기반하였으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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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 가능한 수준임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환경, 노동시간,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 

3. 대화와 토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라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다. 자신들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노동자와 그 대표가 참여할 공간은 앞으로 오히려 더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모든 노조 연맹 포함)가 진실

되고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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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과 폭력 진압, 그리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희망, 분노, 절망

(2013년 12월 - 2014년 1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경제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임금은 정체되

어 있다는 점에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60달러 인상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

다. 그러나 노동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

다수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시위를 진

압하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최저생계비 보장과 결사의 자

유와 같은 노동권 및 기타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GMAC)의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이윤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